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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갚뚫말그
이 글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라산의 존자암이

조선시대 어떤 이유에 의해 어느 곳으로 이건되었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한 것이

다 이를 위해 존자암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각종 문집과 읍지류 동을 활용하

였으며，실록 j 등의 기시를 통해 논지를 보완하였다 문헌의 고찰을 통해 조선

시대 존자암이 영실과 볼레오름，그리고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

하였마 또 조선 전기 음사의 제한파 산천단묘의 정비과정과 조선 후기 제주지

* 이 글은 2011년 10월 13일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주최한 제65회 추계회슬발표회
r제주의 역사와 최신 연구성과j에서 발표한 것응 대폭 수정 보완한 것임
이 글에서 인용한 r중보탐라지，(일본천리대 소장본)의사묘조와 불우조는 강창룡

선생님의 배려로 볼 수 있었다 지연을 벌어 감λ}드린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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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재난 극복과정에서존자암이 이건된 것으로보았다

주제어 영실，영곡‘볼레오릉， 무수천， 존자암， 딘유저도， 산천단묘， 한라산신묘 j윈e，굉앙
신，경신대기근‘을영대기군，한라산，탐라성주

1 머리말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존자암은 조선시대

기행문이나 시 그리고 기문 둥의 글에서 그 존재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한라산의 존자암은 다른 국내 영산에 있었던 神1폐나 佛宇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불교신앙처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격을 가

졌을 존자암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가 문헌의 고증과，창건년대를 규명하

기 위한 연구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시대 존자암의 성

격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이라한 연구 경향은 존자암의 위치를 비정

히는데 혼란을 주었을 뿐만아니라，조선시대 제주도 불교의 특정을 이해

하는데 한계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존자암에 대한

연구는 문헌적 분야와 고고학적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헌적 분야에서는 『신증동국여지숭람』과『탐라지』등을 인용하여

볼레오름의 존자암을，대정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으로 본 연구가 있다

(김봉옥，1991) 최근에는 폰자암에 대한 문헌기록을 통해 활동시기，역

할，위치 동을 고찰한 연구가 있어 존자암의 위치와 성격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시대순의 사료 나열에 그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한

금순，2011)

고고학적 분야에서는 볼레오름 존자암의 존재시기와 창건시기에 대

해서 중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존재시기에 대해서는 遺構의 OJ상과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임지의 위치와 이건에 대한 문헌적 고칠 267

유불의 성격을 토대로 고려 12세기경에 創建되어 16-17 세기경에 절정

기를 이루었다는 연구가 있는데(강창언，1992)，제주대학교 박물관의 발

굴조사 결과 14세기 -17 세기까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1창건시기

에 대해서는 볼레오름 존자암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축조시기(제

1차 가람)를추정한 선행적 연구가 있다 즉 탑지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출토된 “LZ.E건=月修正j備師大夫金때光”명문 기와에 보이는 金때光을

같은 곳에서 출토된 “方戶짧救使휩I?I?I? 낌”가새겨진 기와와 같은 것

으로 보고 이 기와에 새겨진 이름을 가진 인물을 고려 말목사겸 만호를

지냈던 金{뿌光으로간주하여，그 축조시기를 1잃3년-1384 년 사이로 추

정한 것이디{제주대학교박물관，1996: 186쪽).같은 맥락에서 水精좋址

출토 “方戶暴救使奉翊大夫金#光 I?I?I二月修 iE禮師達倫”명문기오1-<제

주대학교박물관，2000: 134-135 쪽)를통해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볼레오름의 존자암이 1383년。l후 즉 14세기 후반에 創建되었디는 것이

디{현문필，2011)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기록된 한라산 서쪽 고개에 있었던 존

자암에 대한 조사가 최끈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제주고고학연구소，

1) 발굴결과 遺構로는 1차 시기 <13-15세기 建物址 (l) . (4) . (5)，뼈閔址동편， 石
列 (7)，浮園址)와 2차 시기 (]6-17 세기 建物址 (2) . (3)，陣뼈址，浮휩址)의 것이

확인되었다 遺物로는 互類와 쩌없器類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류는 조선 전기에 해
당하는 어골문계통의 有文 'fJL와 조선 중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질의 無文平互로
나누어 진다 또한 銘文 JL는 모두 조선 초기의 것으로 ‘方戶夫承石’，‘無閒修.iE呂
介’，때(때)光’，‘方戶象收使’，‘千戶’，‘主홈’，‘天母(표)聞양’퉁이다 도자기는 주로

백자편과 분청사기편이며， 청자떤은 소수 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지편 중에는 ‘毛老
댐’大靜’，‘未順’銘 퉁이 새겨져 있다{제주대학교벅물관 제주도 r尊者 I훌址r 發
샘調좁中間報告-， 1993. 115-120쪽).;1차시기 (]4-15 세기) 제l단 石짧施設，
N-S Tr. (l) → (3) 내부 積石施設， 쩔址推定址， 건묻지 (3) . (4) . (5)，융협址이고，
2차 시기 (16-17 세기)는건물지 (l) . (2)，陣開址(쩔펌址)이다{제주대학교 빅물관
제주도 (1996)，r尊者魔址"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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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 ，기존의 연구가 볼레오름의 존자암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영실 존자암의 성격을 미약하게 하였을 뿐 아

니라 오히려 볼레오름 존자암의 존재양상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존자암에 대한 각종 문헌기록을 재검토하여 존자암

이 애초 창건된 곳에서 최소한 2곳 이상 자리를 옮겨 건립되었음올 날1히
고、옮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울러 조선시대 존자암이 가

졌던 성격을 한라잔신과 탐라성주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이를 바탕

으로 17세기 후반 재난기에 존자암의 역할도 추론해 보고자 한다

11. 문헌에 나타난 尊者廣址의 위치 비정

1. 읍지류

존자암에 대한 기록은 r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 보이는데，이원

진의 "~:t羅RE、，(653) 에는 대정지경으로 옮겨 간 존자암에 대해서도 기

록되어 있어 비교가 된다 『신증동국여지숭람』에는존자암이 ‘한라산서

쪽 고개[西領]21에 었다’라고되어 있고"탐라지』에는 ‘옛날에한라산

i옳室에 있었다’31라고 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한라산 서쪽 고개가

곧 영실임을 알 수 있다 영실은 1793년 경 간행된 『濟州大靜뾰義옵誌』

에 아래와 같이 靈室洞으로 되어 있다.

2) ，신증동국여지숭람」 권38，濟州뾰 佛宇(條)尊者魔，“在漢쩔山 i1'í{홉 其!同有石如
f용行道狀 흉ii'í!횡修行洞 ”

3) 'l!t羅志』濟州(收)佛宇 尊者꺼흉，“쩔{Ej쫓쩔山 i흉室 其洞有 :OPDj'용行道狀 응~f"J修
行j同 今移西麗外十里許 ~n大靜境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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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동 한라산 서님쪽 산허리에 있다 천 길 푸른 절벅이 병풍처럼 둘러

져 있고 오백 개의 怪石이 있는데 羅漢처럼 생겼다 4)

위 기록에 따르면 영실은 곧 한리산 서남쪽 산허리에 천 길의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툴러져 있고 나한처럼 생긴 괴석이 오백 개 있는 골짜

기인 것이다.1841년 간행된 C~:t羅誌草本』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

는데 『제주대정정의읍지』의 靈室洞을 靈室로 바꾼 정도이다 5)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숭람」과 『탐라지』에기록된 영실의 존자암은，현재의 오

백장군과 병풍바위가 있는 곳에 위치하였을 것이다 61

영실에 었던 존자암은 17세기 중반종에 대정현에 속한 地境으로 옮기

게 된다 즉 한라산 서쪽 산기숨[山麗]에서바깥으로 10리쯤 되는 곳인

데，대정현에서는 동쪽으로 60리 되는 곳이다 절 동쪽에는 샘이 있었

다 7) 현재로서는 이콧이 어디언지 알 수 없다 당시 대정현의 동쪽은

정의현 境界까지 57리였는데 孤根山이 두 현의 경계에 있었다 81 따라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은 고근산 북쪽의 한라산 서쪽 산기숨 밖

10리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1

4) ，濟州大靜旅훌둠誌j 形勝，靈좋洞，“在漢쫓西南山體千옳蒼뿔 環 Iml흉障 五百
怪石狀如짧漢”

5) ，없羅誌草本』권2，形勝 靈졸，“(E漢쩔山西南山體 빼뿔千꺼 怪E列立 號五百
將軍 或稱石뽑漢”

6)당시 존자암은약받[藥댐]에포함되어있었다약밭은新果園 북쪽에있었고이곳
의토질에맞지않은것은디론 곳에니누어섬었다 존자암에는上衝1 二衝，j!jí#:，
小林，新果園와마찬가지로얘u챔을 심었다{'Jtt羅志」濟州(收)용용횟용잊固，“1토新果
園北 不효土者 分種他處也 ’‘예相種上二짧 쨌校 新果園 1)、~*尊者魔")

71 '~t羅志j 大靜縣 佛추 尊者R훌，“在漢뽕山西距縣東六十里좋東有果 l종出流至
百步許 (j(ðítt엔中 ”

81 'Jtt羅志』大靜縣，“東至旅義縣五十t 里”
'~t羅志j 大靜縣 山川 孤根山，“在縣東五十t里 1il'義界”

9) 1780-1789년 사이에간행된 것으로추정되는'i齊州옵誌」소재 r大靜縣誌」어1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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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을 현

재 볼레오름에 있는 존자암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봉옥은 대정

현 지경으로 옮긴 폰자암을 현재 볼레오름에 있는 존자암으로 보았지만

(김봉옥，1991)，발굴조사한 건물지로 볼 때 볼레오름의 존자암은 14-
17세기에 존재하고 있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157쪽).따라서 대

정현 지경으로 옮긴 폰자암과 현재 볼레오름의 존자암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영실의 존자암은 볼레오름으로 이건되었다개 다시 대정

현 지경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j曾

補~t羅誌 .10)의 기록이다

옛날에 한라산 짧室에 있었다 그 골짜기에 마치 숭려가 도를 닦는 모습

을 한 돌이 있어，민간에서는 修行洞이라고 전해온다 지금은 서쪽 기늙

바깥 10리 쯤 되는 곳으호 옮겼는데 곧 대정현에 속한 지경이다 I보l 불상
1구와 함께 섬롤과 기와조각이 지금까지 남아었다 그 옆에 石효이 있는데

뚜껑을 흔들고 움직여 열어보고자 해도 열리지 않는다 11)

르면 대정현관문에서동쪽으후큰 도로를따라 57리를가연 정의현경계에이르는데
그 경계에拉站이 있었다{'大靜縣誌，;효路，“自官門束至旅義界大路由 뺑ili 尊者
}f 天 il!lì흉 뽕며E至mli 五十七里")

10) 본 글에서 인용한 r층보탐라지」는일본 전랴대소장본으로간행년대는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입수한쩌햄條를 보면，께tU찢혈조에‘今上甲寅 收使 윷H효元이냥문
밖으로還安하였다’라고되어 있어 간행년대를추측할 수 있다 정도원목사는 173
3-1734 년에 부임했기 때문에今上은 영조를 말하며갑인년은 1734년(영조10)이
다 또 三姓쩌조에，‘목사安慶運이 守짧f뚫生 30인을定給합하여 輪直케 했다’는
기록이보인다 안경운목시는 1740-1743까지 제주목사로재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사묘조 기록으혹만보았을 때 r증보탑라지』는영조 년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11) ，增補없羅誌J，濟州 ('IJ()，佛추 尊者 l흉，“IB在漢뿔山없졸 其洞有石如 f용行道狀
1M흉修行洞今移西魔外+里許 ~n大靜境也 I補 l 佛像-樞與階石 :m:뺏至今앓在
其↑흉有E효 其음효援動ffiî欲閒不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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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응 보면 앞부분은 『탐라지」의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

만，‘補’라고한 부분은 당시의 상황을 보충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특히 石효은 현재 볼레오름 폰자햄 1 있는 浮層로 여겨지는데

지표조사 당시 부도의 쩔身部는 下臺石과 中臺石이 노출되어 있는 浮屬

址에서 이탈되어 있었다{제주대학교박묻관，1996‘51쪽).따라서 『증보

탐라지」에기록된 石씀이 영실의 존자암과 대정현 지경의 존자압에 있

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나。}가이를 근거로 영실의 존자암이

볼레오릅을 거쳐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갔을 것이라는 추정도 성립될

수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탐라지』기록으로 볼 때，존자암이 영실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간 시기는 1530년 -1653년경으로 볼 수 었다 그

렇다면 영실에서 볼레오름으로의 이건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이는

r신증동국여승람j 의 기록과 발굴조사 결과가 시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읍지의 기록만으로 언급하기엔 한계가 있다 즉 발굴조사 결과

볼레오름 존자암은 14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지만.신증동국

여지승람』이간행되던 1530년까지 존자암은 영실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볼레오름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 간 시기는 이원진의 『탐라지』

기록과 발굴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17세기 중반에 이

건된 것으로보인다

존자암의 移建에 대한 r탐라지』의기록은 후대 물誌類 에 대체로 수

용된다 〈표 1>을 보면 『濟州那몽誌」는제주목 불우조에 관한 기록을，

眼寅植의 '~t羅誌』에는제주목 불우조의 것을 반영하면서 이형상 목사

에 의해 철파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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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읍지류의 존자암 기록

번
서영 저자

간행
내용

호 년대

1 新~Jl( 國與 j 따8용영흥 '1'츄 1481 낀fill"if 山댄햄 其 t同有石如 1함行 ili 狀
둥펀찬 1530 ru!fW-修行洞

뺀7+1ifl: : >효在j윷 1'i'띠i없좋 其 j同有石
如 1성行iliJl* ~傳修行 l同 今移 iJli짧外

2 띠;羅志l잉 EF元짧 165.， 十里許 En大靜境 tiJ
大靜땀 在漢쌓山 iJlil[i 縣東六十里
좋 Jl(有웠 1껴出 iiTE至百步許 l!(i/rêjl!!'1'

영조
濟 7'1'1멍( : 18在 j윷 1'i'L1J"훌좋 :tt:삐有石

3 t용補 ~t羅등￡ 未 詳
년간

如 1염行퍼狀 ~fllfl~ 行 j同 今移 iJli짧外
+ffi ，누En大靜쩔 iJl

4 iTì'川율託 13) 未 詳
1780- j찍州여(•大靜때 1JiF.養써\f : ，￥찌풍在
1789 今無

5 i~암川大험영JM義옵誌 14) 5/< 詳 1793경 좋 ~U영표

1호E용열~11J靈튿듣 洞口有 ;oi ，p ií↑↑Ti효狀

6 ~.표:ε월本 151 李源 >ii， 1841 - ~fll{l~ 行洞
1843 ※ 今皆修 ffij{系옮 ið中古~

故 1>1-1見於此

m염州뾰1 18끼j쫓뽕山i흉室 其써有石

1840 !mf염行道JI* 꿇쐐修行 ;1'1 今移西짧外
7 없;짧誌1이 g흉寅樞

이후
十里許 En大靜境 j앤
※ 'l'i 환fffB융 J1'l>1값E용ffijf판윷島中古 ii!l

&:iiil8 웠之

Vj견:'1혔않山i흉솥 其 il히有;o~Pl'양行ill狀
~i 싹0%行 j同 今移西짧外十뿔감 fin大

8 {짝JI'illll몽등농I7l 未 듬f 1899 ~'ii~용 iJl
※ r大靜那誌 j 좋 *11無，1r11JË옳@.誌』
즉놓써無

12) 짧國學文없 E자究所 編 (1983) ，r물誌』 六 濟州道， 아세아문화사

13) 짧國學文없 liff究所 編 (1983) ，위의 책

14) 韓國學文없 liff究所 編 (1983) ，위의 책

15) 'l!t 羅誌홉本 外，(영인본，198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6) 얘t 짧誌，(일본동경대학 소장 영인본， 198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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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군읍지』의경우 이전의 제주읍지류와 달리 유일하게 존자암만

을 불우조에 포함시켰는데 「時둠誌」를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원진의

『탐라지』를축약했기 때문이다 또 李源祚의 'lt羅誌草本』과장인식의
『탐라지』는존자암을 古隨으로 분류하고 있어 19세기 후반 경에는 古趙

으로 인식된 듯하다

읍지류의 기록만으로 볼 때 대정현 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은 적어도

1789 년(정조 13) 이전에 廢놓된 듯하다

2 문집류

문집류에 나타나는 존자암은 한라산 유람{기행)이나한라산신제를 지

내러 가는 여정을 기록한 글에서 주로 나타난다 아울러 한라산 정상에

서 노인성을 보고자하는 소망을 詩 속에 드러내곤 했다

기행문의 경우 靈室을 자세히 묘사한 반면，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글

속에는 無愁川에서 한라산 정상까지의 경로와 풍경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기행문을 통해서는 靈室 (i흉졸)에존재했던 존자암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고，산신제 여정의 글을 통해서는 볼레오름에 있던 존자암의 위치

와규모를알수있다

1) 영설 존자암

여기에서는 먼저 靈室(慮室)과靈용(遍용)이어느 곳을 지칭하는 지

「南평小乘 J • ，南樣錄， .r遊漢쫓山記 J • ，南흉日錄 J • r南違錄 J • ，知

j옳錄」을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존자암이 있었던 위치들을 비정

17) 鐘國學文 \li(ltf究所 編(1983)，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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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한다

〈표 2) 한라산 등반 여정

번호 서명/記 저자 연대 내용 구분

1577
(ì찍川城)西門-→웹近111 J:ijji，→尊형행→五

l F힘멜4、* <1' 뼈 百將軍洞(靈삽)→半흙-→m上-→上11\ 기행
-1578

11578. 2. 10-15)

(빽州城)r힘門→행 III(따文 111)→ :k1l1→[上流

1601
無愁 111]→ 尊者 R훌→路J: ~ 千 fm￥(修行

2 ;<)1J:錄 金尙 'Rf; 洞 .~갱il'1→修行 1영-七星홍 坐쩌1없→이1 산신제
-1602

종→엄 TJ1下→얘頂(山神썽)
11601. 9. 24-251

짧 III(無愁 111)-→노루오릉[쩍않]→:長洞(二

1609
長폈)→볼레오릉[때illI않]→尊者 11t( fi!l웅)→

3 ill딩§￥山記jf ll&
-1610

iii\졸(연헝者셔용풍)→짧(11.行)→七젤훌-→iJn 기행

見石뿔(上峰)

4. 8

(i齊川城);<)1']→떼武푸→명門 I11 大川 ~

1679
愁 }I]→龍生댐-→尊켠뾰→엎 千佛훈→七星

4 F임흉日錄 李 f용 .m: . 坐해岩-→〕굉上(LIJ神짱 )-=Þi~~(五g將軍 산신재
-1680

펴)=0尊者셔눈=0회g상 111걱짧흉果떠=수il'i!l-1.껴
(1680. 3. ]9-20)

1679
無愁 }II→쏠者 R흉→j옮훈깨 3i 百將 1Ji洞 千

5 ;<)，표앓 金양久 -1682
佛조→外求좁佛→ 1頁上(山神rj~)=>Jtjj'義쩌 산신제

11680. 3. ]9-201

1694
당윷쭉山-→西下山~~過'G!용잠 修行뼈→양

6 知 ìjdjM 3F益경융 者R퉁 기챙
-]696

(]694. 8. 16)

※ 연대 부임 또는체류기간 ※ :응 제주성(목)으로 돌。F가는 여정

위의 〈표2>는 제주성(목)에서한라산 정상까지 오르는 여정을 나타

낸 것이다 제주목에서 출발하변 모두 성문을 나와 무수천을 거쳐 산에

오르고 있어 이 경로가 제주목에서 한라산을 오르는 하나의 코스로서

이용된 것으로 보언다 먼저 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경로를 金尙憲과 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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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그리고 金聲久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헌은 제주성 남문에서 출발하여 무수천에 도착한 다음，이 개울을

따라 오솔길로 존자암에 도착한다 181 여기서 장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여 길가에서 천불봉을 바라보며 수행굴과 칠성대 �좌선암을 거쳐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있다)91 이러한 경로는 이후 이증201과 김성구211

의 여정과 같아 산신제를 지내러 가는 길로 정착된 듯하다 이증과 김성

구의 여정이 동일한 것온 1679년(숙종5) 제주안핵겸순무어사로 임명되

18) ，南홉錄』卷2，9月 24 日 反午條，“g훔 宿漢쩔山얘頂下 曉起홉食出南門 到五里過

乾 )11 [名뽑文 I11I 又뼈-淡 I名 大 1111 二十里許 又짧→水 I三川皆源出
漢뿔山西용 l 洞옆幾十餘里 훌 i![i\ì~ ~용之左右老木~整 處處영읍葉可玩 i잦之兩
i융 高或十文 或五六 ÿ:: .용웰업立 到山魔中火 g州~ê此 四十餘里 其間道上
Jñ:野 7 無高木 推짜중훨쫓 細竹쫓密 亦無人居 엽入山口 중木四合 末分陰 H좁 細
竹쫓密不見 -q土 或五옆十멍之問 馬뼈登登 有從짧上行 I島內했 JJili효路 多如
J1t處l 石路如線 僅通人馬 到尊者魔少행 멈山麗距此 又四十里 ”

191 '南樣상」卷2，9月 24 日 야午{없“茶罷찮向!tí'iIll ~此以後 更無짧휴推松木 iIf;木
혐木 交陰$윷경융 路上뿔千佛홍 J<.~修行짧 짧中可휴=十餘 A 古有高 f양休
~ 入樓之處也 過七星훌 坐꺼$廳L효邊高嚴 l"J빠 狀如北斗 又有 -15 ↑음如坐f용故
，，"1 日沒時始꽃 j뼈]頁下依嚴長幕而宿 ”

201 '南옳日짧J 3月 19 日 JXE영條，“嗤宿漢쩔山얘]흉 白ilEi훌훌依幕 出南門到演
武후改 R~ ~IJ ￥門川 大川 無愁川 朝飯於龍生짧 距1+1二十五별也 르川源出 j영

쫓西용 無愁川取*洞쩔 &벼훌左右老木架쩔Uf:짧花正開如錫꿇 兩t음*연툴혼g후立 ~iË
斷處如~門 皆Ði 色 i\ìi찢十餘里入山용 쫓木四合 細竹遍山쫓훈」흘不滿R 石
路옮짧，뿜細용용 如從짧上行 行르十里到尊者魔中火 ‘�過此更無雜木 唯松格 iIf;
木흩香交陰井젊 路上뿔千佛훈 -面石劍짧立 又過七星훌 坐禮岩 中峰以上松
木亦無 "，W용銀到써용]경下依幕白 ilEi훌 堅71<尙카t解 ”

2]) 'i\흠형f集』卷6 '南違錄」下，(三月119 日，“曉發行行細使判官諸執事同之 후R:liz
子m\愁川 川在西南十八里 행물川之上流 兩뿜石헬좀險多勝處 입j찢liU융盛開爛
~可玩 從山魔-條細路 i종평而上 ~IJ舞險짧處 而馬뼈登登有聲 如從짧上行
午到尊者魔 距無愁 )11두十 Æ n용類廢E 久 只有遺 :!lI: tt~IJ大靜所屬也 “過此以
後 i흰無盤}양'11松木 5암木혐木交陰積꿇 行六七里 過遍졸洞 五百將軍洞 千佛옳
蓋諸홍怪石뼈 jj( 如 Jl;:佛#手 以形得名者也 到外求좁佛 4、행距尊者 R흉四十里 此
則本縣所屬也 自此뺑馬乘藍與以上到總頂下 則藍與 iIF끼;便f청m步」느或坐或行
日흉始到頂上 距外求훌佛十五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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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이증과，같은 해 정의현감에 좌천된 김성구가 이듬해인 1680년(숙

종 6) 3월 한라산에 致었송꺼긍 없t官으로 같이 갔기 때문이다 221

그러나 볼레오름 폰자암에 대한 기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

사록』은 여정 과정에서가 아닌 별도의 「존자암」호써1서，23) 『남사일록』은

산신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여정에서，맴천록』은 존자암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기술하고 있다24)

한라산에서 내려오며 영실을 묘사한 r남사일록』을 기준으로 보면，25)

이들은(김상헌 •이증 •김성구)金織처럼 곧장 영실을 거쳐 정상으로

〈그링1) 한라산 등반 여정 추정도

22) ，南훌 B錄 J 3月 19 티 iX:$ 條，“찢官 *'1官姜聖住 t눔義영 l\ll:i金聖久 大靜縣효李중풍
敎授鄭維훔 前縣효文榮後， 前察등h金 Iti~줌 前典籍金써&예k 힘It중高1용宗 '1l香祝出 南
門 :fIJi혀武훈改服 " ，八폼흙集』卷6 '南j훨錄」下，“三月 初 B 見 差漢쩔 UJ致했
없官關文 •初 三 B 發向濟州 蓋漢훌山致쩔在於 M六 B也”

23) ，南흉짧』卷2，9月 25日 B 未條，“尊'I\'n용 慶舍九間 옮與뿔皆以板代 JL土 問之 f용
輩 山中土 HIHIiìil'且多沙石 不宜옮쩔 JLP，'j必貨於陸地 故力所짧致也 대1間R장經興
廢 쫓g年間 有康 i좋居 f용 代父入防 防罷仍化財重修코 ”

24) ，八좀흙集」卷6 '南훨錄」下，(三月)19B ，“ 午꽃 IJ尊者魔 距無愁川三十里 魔
類廢 E久 只有遺址 此則大靜所홉也”

25) ，南흉日錄J 3月 20日 êì!í條，“H춤 宿濟州客舍 應起行뚫 행罷쩔早 'f明 歸路
入~옳훌所謂五百將軍洞者也 t 洞 i!'，íj흉좋 到尊者!종朝飯 此R흉舊在i흉졸 其
洞有石如 f옵行道 AA lii:jl흉修行洞 今移西麗外十里許大靜境 只有훌 j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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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간 것261이 아니라，천볼봉을 바리볼 수 있는 영실 아래에서 수행굴

과 칠성대 •좌선암을 거쳐 정상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러므로 김상헌과

김성구의 기록에는 영실의 존자압에 대한 묘사가 없다

기행문의 경우 현 존자암 보다는 靈용 •靈室(處室)에대한 묘사가 더

비중있게 기록되어 있다 엄제는 수행굴과 칠성대 •좌선암을 기록하지

않았지만，김치는 칠성대와 수행굴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한 문헌만으로

볼 때 수행굴과 칠성대 •좌선암은 김상현이 『남사흑」에언급한 이후，김

치의 r유한라산기」이하~<표2> 참조)의문헌에서 보인다

영곡에 대한 묘시는 임제의 『南떻小乘』이구체적인데，조사한 문헌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다 오백장군통과 폭포수 그리고 古협에 대한 염

제의 기술은 이후 영실 尊者魔址의 위치를 추정히는데 디음과 같이 적

지 않은도웅이 된다

五百將單洞은-名靈§이라하는데충층의봉우리[戀]가하양고깨끗

하여 옥병풍을 친 듯 빙 둘러 있다 세 갈래의 (아주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應爆]가한 골짜기[堅]로거꾸로쏟아친다 그 사이에古평이 있고

26) '~t羅志 J I햄)끼(썼)짧끓 r遊漢쫓 UJ記" “ :l'U官十餘日 適與閔君應生語 及漢

쩔之將 時jl!四月八 B 天며’J짧風日 P쉴 ‘緣水짧川용 信톰而 1:. ~~월1土없
Illl행於岩石之間 行到二十餘里 혔手품上 冊B敢總뻐해 滿堅좁林청댐可愛 打話
移時 日E 卓午 途上馬入 11J →앓如뾰緊 *T屆曲 苦竹滿地 홈木參天 fi<1l5훌 j풍入
두長}펴由츠長 越浦 i뚱찮 i휠앓南꽃 IJ-f홉舍 高在煙震下壓 b용[훗 gp尊者 R흉也 板屋
八九間 蓋以홉중 不修木뼈 →胡 f영出拜於門外 迎入障호 問其名則修댐也 ‘使

jlj:j 爭前흉 重뼈 f흥행路甚危險 或騎或步互相先後 度密穿 i쩡漸入佳境 行六七 Æ j1lO
l옳室洞府뼈寬예 k 此亦古尊者 R용基 1il 千尋蒼뿔 ￡뒀擁如뽑 上有↑조石狀 如羅漢者
五百有餘 下有명流決決庸 i없 聽之如琴 j'jj聲 從者티 此距上홍 尙遠不可久留

不得 EA월出 1펴門 洞之東南山鷹 有←石짧 名티{장f 용有道 f염樓於其'!'廢찢줌今
생在 由修行行十餘뿔 紙七星훌 自종而東又過五里許 ↑띠見石헬얘ílJ立 혈柱 4f:gE者
gp所謂上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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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위에는복숭아나무가홀로서 았다휩위로가서무더기로난 대나무{講

竹]를깔고 앉아남쪽의큰 바다를굽어보니만 리가온통 푸르다 참으로

이 섬에서 제일로 치는 洞天이라 하겠다잉)

즉 오백징군동은 일명 영곡으로 충충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

갈래의 폭포수가 한 골짜기로 떨어지고 그 사이에 古혈이 있는 곳이

다 281 김상헌은 靈갑이란 千佛총( 名 行道洞)을민간에서 부르는 이름

이라고 하였다 291 따라서 영곡은 五百將軍洞 •千佛쫓 •行道洞을 민간

에서 부르는 이름염을 알 수 있다

영실은 영곡과 같은 곳으로 불리지만 이곳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셜명이 약간씩 다르다.즉 엄제는 영곡(오백장군통)에서폭포수가 떨어

지는 아래의 경치만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증은 아래와 같이 영곡

(오백장군동)의윗골짜기를 영실이라 하고，임제처럼 영곡 아래의 경치

를묘사하고 있다

돌아오는길에遍올에 틀어갔는데이른바五百將單洞이라 하는곳이다

‘..(오백장군동의)윗골짜기[上洞]는遍室이다 "{아지른벼랑 천 길[千

R] 이 둥그렇게 병풍[젊牌]처럼에워싸고 있었다 두 가닥의 71<樓이 녹은

銀처럼 수 백 :t의 벽에 걸리어 있다 아래는 두 계곡으료되어옥소리를

27) ，南평，J、乘'J (2月)11 日，“風和日B쫓 '*鳥相和向H免 理JiEIIii使金禮英持大뚱 JiIi樹
§않，1<開路先導 或騎或步 或藍與 往五百將軍洞 i同→名짧용 層뺑없 l~~ 죄융作玉합
三i효I!:M훌 f테ìlì-쩔 其間有古혐 혈上有獨樹挑花 乃於펌上籍嚴竹而 ~f 府視南 i흥
-뽕홉里 f훌島中第→洞굿 ”

281 <그림 2> 의 영주십경도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그립 상단의 설명은

이익태 목사의 'Jtt짧十景圖序」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291 '南흩錄j 卷2. 9月 248 여午條，“路上望千佛흉[-名行道洞ilf稱靈삽 諸흉怪
石뼈技 如1M용供手 총名以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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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흐르는데 산 속에서 제일가는 경치임을 믿게 한다，301

즉 영실은 오백장군동의 윗골짜기라는 것이다 이증이 영곡에서 영실

을 묘사하고 있다면， 이형상 목사와 김치는 영실에서 영곡을 바라보며

묘사하고 있다 김치의 「유한라산기」와 이형상의 『납환박물』에는 디음

과 같이 영설골짜기에서， 영곡과 임제가 묘사한 폭포수 아래의 경치를

기록하고 있다

"6-7리를 가서 영섣 골짜기[遍졸洞府]에다다랐다 자못 엽찍하고

확 트였는데 이콧 역시 옛 존자암 터이다 천 길 푸른 절벽이 둥그렇게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다 위에는 羅漢과 같은 형상을 한 怪石들이 있었

는데 5백여 개나 된다 아래에는 생물이 줄줄졸 잔잔히 흐르고 있는데 거문

고와 비파소리처럼 들린다 31) (검치，유한라산기 J)

(한라산)서쪽 산기긁 50리 밖에 영실골짜기 [j옳室洞府]가있다 민간에

서는 五百將軍洞이라 한다 천 길의 푸른 절벽이 둘러 있어 병풍을 늘어놓

은 것 같다 그 위로 羅漢과 같은 형상을 한 怪E들이 있는데 5백여 개냐

된다 아래에는 세 개의 폭포가 하나의 골짜기[옆]로쏟아진다 (골짜기)

곁으로 古펄을 쌓았다 평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講竹사이에 흘로

서 였다 위에는 수행동이 있고 그 골짜기[洞]에는七星훌와 坐陣嚴이 있다

30) ，南효日웠"“歸路入흉졸所謂E 百將軍!떼者也石홍鏡秀 或如騎톰被甲者 或如
執 ÐJ軟張禮懶者 列 jf.蒼뿔上 得名五百將軍者此也 上洞용흉室 應崔千R環擁如
쭉당후 兩條 7](樓如鎔銀흉f諸百 ^t.뿔也 下용兩찢 n훌玉而流 信山中第→勝景也 ”

31) 얘t羅 Ç[!;，.1 濟州(收)題끓 「遊漢홍山記J，“使修i爭前펼 重間짧밟路甚危險 或騎或
步互相先後 度密穿}똥漸入佳境行六七볕 振없졸洞府 碩寬歐 此亦古尊者R용基也
千옳蒼뿔 環擁如햄 上有↑쪼石狀如羅漢者 五百有餘 下有果流決決演i홉 聽之~~琴
Jrl뽑 從者티 此距上총 尙遠不可久留 不得E還出 f同門 洞之東南山體 有-石
짧 名티修行 불有道i영樣於其中廢埈포今뺑在 EI3修行行十餘里뼈 七星臺 엄홍규5
東又過五뿔許 깨見石뿔생IJ立 ?좋柱半空者흉P所調上峰也 ”



280 꿇.쩔쇼{C 41호

고 한다 이곳온 古f유의八定之앓인데，尊춰I끊이라고한다32)
(이형상 r남환박툴 J. 1704)

측 영설에서 영곡 즉 오백장군동(영곡)올바라보연 오백나한이 영설의

위쪽에 있는 것처럽 보이고 이증처렁 오백장군동에서 영실올 바라보연

영실이 오백장군통 위쪽에 있는 것처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 깅치는 영실골쩌기의 자못 넓직한 곳에 존자암터가 있었다고 했는

데，이형상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 위쪽의 八定之쩔플 존자암이라 부

른다고 하였다 이플 이원진의 『팀라지」에‘(존자앙)옛날에 한라산 빠室

에 있었다 그 골짜기에 마치 숭려가 도틀 닦는 모습을 한 돌{石]이있어，

민간에서 수행동이라고 전해온다’잉)라고한 기록과 비교하연，이형상은

〈그림 2) 영실 존자암지 추정도(문헌기록) 영주십경 iI.-e.

32) r南슐 tli物J，rWJt!!J，"며뼈Ji+ 里外깎 RiA室洞R￥ f1t1\五百將 lj[洞也 千~홉Rt
힐~列*￥上껴않石狀 PolI!훌취凡五百 下有三뺑Mi훨-~m~ï'iJJ. 엔l上뻐 t!
쩌立於 fi 竹之뻐“ 上有~J行洞 1폐껴七보lI: 坐i행훌 i 긍 :ll!:"，sfl1 i\定之J( :tt，:日:lt.
협’행”

33) 마t 업，농 Jil\'’tI(쨌)fft'f.' ~휩rn1.“영在i찢li'<11JiA훌 m폐휴<:íPOf원行벌 J!/(~f 야당
行뼈 今移西짧外十 Æ!쑤 이太 KJl境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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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지」의기록과 r남사록』에 묘사된 수행굴 �칠성대 •좌선암을 조

합하여 존자암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을 『신증동국

여지승람』의 기록과 비교하면，한라산 西짧은 곧 遍室이고 그 골짜기에

승려가 도를 닦는 모양을 한 돌은 영설부근의 修行洞에 있었던 좌선암

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694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益泰와 1706년 試才젠觸뼈史로

제주도에 온 李海朝의 기록을 보연 존자암은 오백장군동 위쪽의 영실

뿐만아니라 오백장군동 아래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흉용 한라산 서쪽 기숨 大靜 지경에 었다 백록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

다 서쪽으로 방향을 바꿔 산동성이[園]를념고 콜짜기[훨]를건너 25리를
오연，낭떠러지가 있는데 절벽에 깎은 듯이 곧게 선 충충의 奇嚴怪石들이

죽 벌여 있다 그 꼭대기의 광경이 흡사 將軍이 칼을 찬 듯 하고 속칭

五百將軍洞，혹은 千佛홍이라 하고 일명 行道洞이라고 한다 그 밑으로는

생이 솟아 계콕을 이루어 길게 흘러가서 마르지 않는다 골짜기[洞整]는

넓고 평평하며 푸른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늘어서 있다 ...옛날에

조그만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옮겨 갔다 尊者魔이 있었던 廢址에는 계

단과 주춧돌이 아직도 완연하다 .34) (이익태 r지영록 J)

(한라산)서쪽으로 산허리를 내려오며 七星岩，修行짧을 지나 소나무 숲

을 뚫고 20리를 가나 靈室이 있었다 바위 봉우리들이 奇異하여 오래 머물

며 구경하였다 .35) (이익태 r지영록 J)

34) r知흉않 j 댁t 羅十景圖序"“짧감在漢뿔山西麗大햄縣境 自白líßi훌南下西짧 越
G허i度정옹느+五]1[ 앤f;~율*용용흥힘IJlt層層奇嚴↑쪼石羅列其 líliil:l:1JÁl용軍영양劍뼈如美 A
g흩훌{염拜iñí仙舞 虎8형iñíJí!\종홍 7d 、흠低無非物 象 fti稱五百將軍洞 或稱千佛흥 -
名行道洞 其下 j횡jj\$:j 찢長流不 l검 쩌옆寬平松꿇 3，ijS天 收f易쩌\H윷풍짧遍山 古有 'J、
*!J今移 쩔尊흉 Jl 廢址 P뿜짧尙짧然 ”

35) ，知遍錄J，“면下山體過七星岩修行옮 穿松林行二十里有없室 岩뺑奇異留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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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서쪽으로 방"ðJ:을 바꿔 20여 리를
가연 靈감이 었다 기이한봉우리와괴상한툴들이숲의 니무처럼많이 벌

여져서 있는데그 모습이羅漢과 같고 5백 여 개나 되서 천불봉이라부른
다 또 오백장군동이라고도하며 그 야래에샘물이대나무숲사이로졸졸졸

소리를내며 흐르는데마치 거문고와옥소리처럼들린다 그 가까이에존자

암의 옛터가 있다361 (이해조r명암집，)

오백장군동 아래에 았던 존자암은 샘이 솟는 부큰의 평평한 곳에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익태는 아직도 계단과 주춧돌이 완연하다고 했

다 이해조 역시 간략하지만，이익태의 기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림 2>의 영실존암지 추정도는 김치와 이익태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37)이지만 폰자암이 이 부근의 다른 곳에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치와 이익태의 기록이 서로 90여 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

에 『신증동국여지숭람』과이원진의 『탐라지』기록과 부합하는 곳은 오

백장군동 위쪽의 영실[추정지[)]일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볼레오름의 존자암

볼레오름의 존자암은，발굴조사 결과 14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

으로 보이는데 。l곳의 위치는 김치의 기록(r유한라산기，)과부합되는

곳이다 김치는 노로오름[흉찮]을지나 르長洞으로 들어가서 浦l뚱뤘[볼

레오름]을넘어 남쪽의 한 精舍에 도칙하게 되는데 이 정사를 존자암이

良久”

36) 매용嚴集』권3，詩 登漢뿔山，“ 13*~願南下 西햄it餘里 有靈죠奇훈↑쪼石 森
羅環據 狀如 >íI깅훌者五百餘號千佛홍 又稱五百將軍洞 下有웠流 決決 IIJ$於竹혐j間
聽Z 如흉뼈聲 {종有尊者R흉故址 ”

37) 추정지@과@는각각 김치의r유한라산기J와이익태의r탑라십경도서」를바탕으
로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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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381 김치가 엽어 온 오름들은 영실보다는 볼레오름쪽에 가까

운 것들이기 때문에，영실의 존자암에 도착한 기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 산신제를 지내러 가기위해 한라산에 등반하였던 김상헌과 이증，

그리고 김성구의 기록을 보면，이들은 같은 경로로 한라산에 오르고 있었

고 존자암에서 점심을 먹거나 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사일록』과r남

천록」의기록이 r남시록』의그것과 거의 유사하여 이증과 김성구가 김상

헌의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주목을 출발하여 무수천계

곡에 이르고、이곳에서 산 어귀를 지나 존자암에 도착할 때까지 묘사한

풍경이 거의 같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40리 이O~

중지잉

I ;::=:=- 2C 리 우수천 wwa 스리

제추목 영룬{선α천 g수앤 용샘~ i!찌기 신기~ 싣어귀 LI는 곳
“““‘ 10러 .“‘ “1-------ë5 리 .•••••. •.••• .••

'"리 30~1 ‘

1----1- →----------------------------←-1"잉 30리

김상앤 r‘、
이 중

김잉구

8. 잉i'iJ !'!l!l~αu ••
••의 •• 피.，잉깨기 g이
g언 •• 잉역 .욕이."기냥
우치’!!![nl"ll
여입 E잉 il~
32’~，•.•

“".스a기U
O↓’1iilil 띠깅
i 리는 경 ‘”융

〈그림3) 무수천에서 볼레오름 즌자암까지의 산행 경로도

그러나 같은 경관을 보았음에도 그곳의 거리를 적은 부분은 다소 차

이를 보인다，따라서 이들의 여정에서 폰자암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거리로 가늠하는 것보다는。l들이 거쳤던 경로를 추적히는 것이 더 유용

할 것이다 〈그림 3>은 김상현 퉁이 제주목올 출발하여 존자암까지의

거리와 풍경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이들이 추정한

거리는 각각 차이를 보이만，이들이 지났던 경로와 풍경은 거의 유사하

38) r없羅志 3，濟州(썼)題낌，'遊漢擊L!J記"“倫쩔찮入三長뼈 由三長 越浦j똥앓 i월
짧南到-精용 高在煙震下 ~V용i혹 흉P尊者R동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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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김상헌과 이증，그리고 김성구가 휴식을 취했던 존자암은 같

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성구가 보았던 이곳의 존자암은 퇴

폐한 지 오래되어 터만 남아 있었고 무수천과 30리의 거리에 있는 大靜

縣에 속한 곳에 있었다 391 엄제는 都近川 상류를 거쳐 존자암에 도착하

였는데，이곳은 산 밑에서 30 여 리 정도 된다고 하였다 401 즉 임제가

산 밑이라고 한 곳은 도근천 상류로 여겨진다 또 무수천이 횡R뭄川의

상류이고，41) 조공천이 도근천의 다른 이름인 것421을 감안하면 도근천

상류는 곧 무수천이 된다 따라서 임제가 머물렀던 존자암은 김성구 퉁

이 휴식을 취했던 볼레오름의 존자암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이울러 임제의 『남명소승』이1577-1578 년의 기록임을 감안하면，1653

년경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간 존자암이 아님이 확실하며，1680 년 이전

에 폐사한 존자암인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김성구와 동행했던 이증의

기록과 1694 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익태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산신제를마치고내려오며)尊者魔에 도착하여朝飯을 하였다 이 암자

는 옛날에 靈흥에 있었다 그 골짜기에는스님이 도를 닦는 것 같은 돌이

있어서민간에서‘修行洞’이라했는데，지금은서쪽 기숨랴 10리 쯤의 大
靜지경으로 옮겨서 다지 遺塊만 남아 있다431

39) r八폼野集"권6 '南훌웠」下，“午到尊者l휩 距無愁川三十111.Jl용챔、廢E 久只有遺
址 此則大靜所圖也”

40) ，南행小乘，(2月)158 ，“g山根至尊者可프十里自尊者來此亦르十餘里而νn
*용頂尙如平地之所謂高山者也”

4)) 'JI:t羅농，I쩍州(쨌)UJJII無愁111，“在州西南十八里g져둥川之上流兩뚱石헬奇險
多勝處”

42) r신중동국여지숭랑」권38，濟州救 山川都近 111，“在州西十八里 名 水精 111-
名 朝흉 J11."

43) r南흉日짧"(3월)20일 E 햄，“ 到尊者R용朝飯~tR훈舊在j훌좋 其꺼有石如{용
行道狀 뚫傳修行洞今移西麗外+111.許大靜境只有遺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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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존자암 이건추정도/위성사진(네이버지도)

(한라산)서쪽으로 산허리를 내려오며 七星岩，修行옮을 지나 20리

를 가니 靈졸이 있었다 “또 10리를 가니 바로 尊者魔이다 단지 남아

있는 것은 부서진 가옥과 몇 개의 기둥뿐이었다 임시로 지은 집[假家]이

있었는데，산에 놀러 왔다가 특별히 접심을 먹을 있도록 더 만든 곳이어서

A馬를 쉬게 하였다 44)

즉 이증이 아침을 먹은 존자암은， 전날 산을 오를 때 점심을 먹었던

곳일 것이고、14년 뒤 이익태가 방문했을 때에는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마련되어 대정지경으로 옮긴 존자암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그

런데 10여년 뒤에는 존자암이 아래와 같이 관원의 숙식장소로까지 이

용되고 있었다

대정현 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는데，단지 草家 몇 칸 뿐이다 역시

44) ，쩨ni훌錄 J，“西下山體過七星岩修行짧 穿松林行二十里有 l演室 岩뺑좀異짧양t
良久 又行十면 HP尊者魔 只餘破屋數짧 m>f1'假家以월遊山램中火之處 故 fiI<ιg
A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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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는 살지 않는다 다만 관원[別星]이산에 오를 때 宿食할 뿐이다45)

위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정현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17 세기 말 -18 세기 초의 대정현

지경에 대한 인식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성구는 午時에 도착한

존자암이 대정현에 속한 곳이라 하였고，이익태는 處씁이 한라산 서쪽

기숨 대정현 지경에 있다고 하였다 461 이익태의 기록으로만 보면，당시

한라산에서의 대정현 지경은 영실을 중심으로 한 서쪽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성구가 볼레오름의 존자암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영실을

지나 40리가 되는 곳이자 한라산 정상에서 아래로 15리가 되는 外求훌

佛을 ‘본현(정의현)에속한다’라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7) 당시 외구

음불은 대정현 뿐만 아니라 제주목과의 어떤 경계를 이루는 지표였을

것이다 대정현 지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이원진의 ‘지금은서쪽 기숨

[山麗]바깥 10리 쯤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 곧 대정현에 지경에 속한

지경이다’48J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이원진은 ‘서쪽기숨 바깥’이라하여
좀 더 구체적이다 따라서 17 세기 중반의 이원진의 기록과，17 세기 후

반 -18세기 초반의 대정현 지경에 대한 인식이 해명되어야만。l형상의
기록을 이해할 수 았을 것이다

45) ，南숱햄物」，「誌倚"“無좋無f용無尼 大解境↑흩→尊者幕 只是草E컬數問 亦無

居 f曾 但於~11星上山時 X즙食而 E."
46) ，知j흉됐J 'lt羅+景圖序"“i옳씁 在漢뿔山 i"i麗大靜縣境 ”

47) ，八콤휩集』卷6 '南훌錄」下，(르月)19티，“ 펴遍줄洞 五百將軍洞 千佛옳 蓋
등홉뿔↑좋石뼈jj( 如꼈 1M 욕주 以形得名者 t디 到外求홈佛 4、!:lt11'尊者 R흉며十里 此 M'J
本縣꺼싸屬 iJ1 범此擔馬秉藍옛以上꽃 11lf'!1頁 下則藍與亦기 '1更標 í$步上或坐或行 日

흉왜꽃 111頁上 距外*홈佛十五멸 ”

48) 'Jtt짧志 j 濟州(쨌)佛宇 尊者魔，“혈在漢쫓山慮졸 其}同有石如f용行道狀 꿇{영修
行洞 今移西魔外十뿔許 en大靜境 t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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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볼레오름의 존자암과 대정지경으로 옮겨간 존자암과의 상관관계

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존자암은 영실과 볼레오

름，그리고 대정지경의 3곳에 위치했던 것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왜 존

자암이 3곳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존자암 3곳이 동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한라산 속에 동시기에 同名을 사용하는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까닭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그 중 존자암이 移建되었을 가능성도 3곳의 존자암

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m. 존자암의 移建事由

1.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만묘의 정비

영실존자암이 언제 어떤 이유에서 볼레오름의 존자암으로 옮기게 되

었는지 알 수 없지만，조선 초기 국가 祝典의 성립과정에 따른 한라산신

제의 변화양상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웅이 될 것이다 즉 고려시대

영실존자암의 존재양상은 당시 산천신앙과의 습합정도 탐라성주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데 민간에서의 산신제를 똥祝로 규정하고

이를 유교적 致察방식으로 피E典을 개편해 나갔던 조선 초기의 상황은

영실존자암에 적지 않은 영횡t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먼저

영실존자암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고，조선 초기 山川察祝개편과정이 영

실존자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심국시대에는 한라산을 탐라의 주산으로 모시고 산신제를 지냈을 것

으로 추정되는데(아라동주민자치위원회.2010: 158쪽).고려시대에는 탐

라의 신에게 濟民의 호를 내리고 고려의 명산대천 예에 따라 시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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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49) 고려시대의 산천제는 대체로 兵힘L에 대한 護國과 析雨률

위해 행해졌는데， 짜變에 대한 而禮과 救病을 위해서도 거행되었다{김

철웅，2001: 135-136 쪽)특히 농엽과 관련된 而뤘 �析雨가 국가 사전에

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었는데 신라이래의 산천신앙。 l당시 불교 •도

교의식과 흔합되면서， 국기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산천제가 널리 행해

졌디{김철웅，2001: 147-151 쪽)산천신앙과 불교 �도교의 習合은 묘청

의 八聖쏟 건립건의가 대표적인데， 단순한 불교와 산천신앙의 습합이

아니라 佛엽의 입장에서 山神을 佛 �홈陣과 -體化하려 했던 것이다

(한우근，1979: 169-170 쪽) 이러한 고려시대 산천제의 성격은 당시 영

실에 있었던 존자암의 존재 양상을 추측히는 데 도웅이 된다 古來로

한라산에서 산신제를 지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임제의 『남명소승」에

古평이 있었다는 기록과，김상헌과 이증이 백록담 북쪽 모퉁이의 기우제

단에서 山神察를 지냈다는 기록일 것이다.

또한 漢擊山에 고려시대 신선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때50) 탐라 星

主와 한라산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탐

라 성주와 왕자의 후손인 高景斗와 梁願의 묘비명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데，한라-^J-을 그들의 시조와 연관 짓고 있다

49) ，흡짧史" -t달家 24，高宗 쫓五 40年 (1253) 十月 iX:申條 “國內名111及~t應神祖
各加濟民之號 太햄九훗 及十九陸 -w加上尊짧 ”

50) 漢뽕山이란 영청은 은하쥬二을잡아당길 수 있는 높은 산염을 뜻하는데，이것은 天仙
界와 地仙界를 매개하는 靈山이라는 생각에서 유래한 것으혹 신선사상을 반영한 것
이다 星또는 역시 天仙界 北斗七星을 상정하는 道敎의 신선시장에서 유래한 것인
데 이는 북두칠성이 천상계와 인간 세상을 호령하는 A君에 비유되었기 때문이대진
영일 (2008)，，영주지와한라산」，r고대 중세 제주역사 탕색" 제주대학교 당라문화연

구소 401-40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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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神A 高ζ那가 漢뿔山에 내려오}서마침내 탐라의 君長이 되었

다고 한다 ..…고씨는 名族이요 또 神A의 후예로서 대대로 벼슬하는 이가

끊이지 않았다 "511 (장유 r學生高公흉表，)

병인년(1626)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삼년상을 마치고 翊衛司洗馬에 보

임되고 의금부 도사로 옮겼다 일찍이 명을 받들고 제주에 갔다가 機性과

캅酒를 갖추어 漢쩔山에서 始祖에게 제사를 지냈다 52)

(융증 r戶홈효郞梁公훌碩銘 J}

즉 위의 두 묘비명에서 얄 수 있는 것은 고경두가 한라산에서 내려와

탐라의 군장이 되었던 神A 고을나의 후손이라는 것과 양원 (1590-
1694)이 제볼을 갖추어 한라산에서 그의 시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점

이다 물론 양원이 제사지낸 한라산은 지금의 毛興六(三姓六)일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이 르姓의 탄생지로 인식되면서부터판， 3) 고씨와 양씨에

게 神A의 후예리는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곳이 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한리잔의 산천신앙과 이곳을 三姓의 탄생지로 설정한 르姓

신화와의 결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홍유손의 「尊者魔改構 f有因文」
(1507)과 七星臺일 것이다，홍유손은 존자암이 三姓이 처음 일어날 때

창건되었다고 보았는데， 鄭以홈가 지은 r성주고씨가전」에 “한라산의 신

령한 和氣가 내려 神A을 산의 북쪽 모홍혈에서 化生케 하였다”라고

511 r싫용先生集" 권12 훌뼈 「學生高公훌表 J，“公좁景斗 字應뚫 高 E';系出 Jlt羅 始
神A흠 ι 那 降f 漢뽕山 途훌 ~t羅君 f호 子孫歷{士짧麗 高名族 又神A之짧 歷世

不z衣冠”
52) r明짧遺챔 j 권39，흉짧銘 「戶뻗f左없梁公흉碩銘 J，“ 困줌 T 內짧 服開 補翊
쏠i司洗똑 j훨義禁府都事 홈奉命往}齊川 具性團미 g上피뼈NJk聖山 ”

53) ，東文앓 j 권101，傳 r星主高 E';家{뽕(鄭以흠)J “뼈羅Z 境 初末홈有 A 其山奇秀
티漢얻f 짧在줍 ?每i!NI:之上 降其神靈和氣 化生神A'fllJ 之北 毛興*三者同時
j횡出 티高 ζ 那 良ζ那 夫ζ那 而高 G那 흉p，훔E';행祖: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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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영실존자암과 한리잔，그리고 탐라 성주가 서로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김상현 •김치 �이증 둥이 지나갔던

오백장군동(천볼봉)아래의 七星臺를 제주 성내에 있었던 七星圖잉)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이들의 관계는 좀 더 명확해진다

또한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출토된 명문기외를 바탕으로 정의현 巨族

들이 볼레오름의 존자암에 施王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볼레오름 존자암에 출토된 ‘天표開양’명문기오H수키와)를 정의현 官衛

址에서 출토된 ‘쫓표開局’와명문기와{암키와)와동일한 것으로 보고

홍유손의 「尊者魔改構f有因文」과「族義官舍重新記 j를 근거로 551정의현

大族들이 (볼레오름)존자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뼈主했을 것으로 추

론하고 있다 561

그런데 정의관사 중수가 고을의 良家와 巨族 가운데 김진會에큰무승}는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571이들을 성주와 왕자의 직을

계승한 土官層 581으로 볼 수 있다 토관충은 1445 년(세종27)左 �右都

54) r新增폈國與地勝옳 j 권38，i엠배t，古없;七星圖，“在州城內 石찢有쳐h 르姓初出
分퍼르徒 做北斗形찢훌分居之因名七星띔t"

55) ，존자암개구유인문J에는정의현대족들이惡용에많이걸려 존자암의옛터에암자
들꿇修하기를"J-i'l는 내용이설려 있고 r정의관사중신기J에는정의현의N家과 巨
族들에의해 판사가중창되었다는내용이기록되어있다

56) 이보고서에따르면명문기와의쫓 :l:I:"f-을，1422년에정의현성을성읍리로옮겨 융
성을쌓기시작한기록을근거로1433년(세종15)으혹 추정하였는데，1400-1500 년
의어느시점이될 수 있는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제주문희유산연구원(2011)，
애호義縣 官衛址 J，147-148 쪽)

57) ，條뚫遺鎬」上文 「雄義官쏠重新記 J，“ 今明幸金候從俊 來핸手縣 臨其官滿

顧R졸公宇 풍쯤 U差 意若有不平 f틀 jI~中良家巨族之{土!R1!J會者 -B 齊 ij; 奉問따由
{훗日총f흉官爾둠 每見館宇 欲理其았 ITü新其 f홉者 久훗 因個於今 B 而Q읍쩔於後日

其可乎 흠所憂者是 B ，，"日某等敢不承明府 Z 意耶 $51릎 iJlI:iliî웹[之뿔止修之補之
iliîB짧”

58) 제주 토관층은상층 중충•히층의 계충구조를가지고 있었는데상층은星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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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管이 혁파되고 가지고 있던 印信이 회수될 때까지59) 수령과 병립하면

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으며 1425 년(세종7) 이틀의 수는 629 명이

었다 601 제주도에서 토관제가 실시된 것은 1295 년(충렬왕21)부터라고

여겨지는데(김동전，1991: 13쪽)，성주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제주

를 지배하던 성주시대를 938 년(고려태조 21) -1402 년(태종2)으로 보

기도 한다，611

따라서 볼레오름 존자암에 시주한 정의현 대족들을 탐라 성주의 후손

으로 본다면，이 보다 앞선 시기에 탐라 생주층이 영실존자암에 施主하

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香徒이다.

불교신앙을 바탕으후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고려시대의 향도는

석탑이나 볼상，종을 함께 조성하기도 했지만 상당한 재력을 요하는 다

양한 불사도 있었기 때문에 시주가 기능한 충이 되어야 참여할 수 있었

다{이해준，2003: 187-191 쪽).볼레오름 존자암의 建立을 주도한 萬戶秉

(1402 左都知管， 1404 都川官左都知管) 王子 (1402 右都知管. 1404 홉 5州
官右都~~管)，중층은 都千戶 (1404 都司守) 上千戶 (1404 上司守) 副千戶

(1404 폐司守)，하층은 各 所의 千戶，上 •副百戶， 百戶 (1407이전)퉁이다{김동
전(1991)，'朝향時代濟州島의 휩n縣춰흉j울와 支配體制 J，rf齊州島史鼎究會』 창간
후 濟川옮 ll;1If究會，14-17 쪽과 'i!t宗實웠J1il，및志" r太宗흉錄ι 권7，太운，4年
4月 $9~ 條，ritt* 實웠」권45，世宗 11年 7月 王申條를참고하여 작성합)

59) ，世宗흉짧J，권108，世뚱 27年 6月 辛명條，“譯政R양據兵홈뭉땀 濟川‘1雖在{흉外
然已용용 6縣V읍<&守其 jQ~中5흉등홈 固當依他例 京在所專掌*니理 fIíj其州族姓稱월左
右者I~D管 ~~6nf등 投{훗良R 非徒有違於例 民흉受뺑 請Z흩都知管 收其印信 減

其奉足之* 앵6中諾事 依他例京在所 i용察 千戶百戶等職 ia용各官通例 請仍其쩔

奉足亦減其半 有關꺼補 從之 ”

60) ，世宗實짧ι，권29，世宗 7年 7月 王午條
61) 이 시기는 %羅國 太子 末老가 入朝히여 星主王子의혐을 받은 938년부터，이
없位가 左都知管 右都知管으로 바뀌게 되는 조선 태종 2년 (1402)까지 464년간이
디{진영일(2008)，r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03쪽，
각주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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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使 金1며光(재임 1383-1385추정)은 水精좋의 불사를 봉행한 인물로

도 여겨진다 621 그러나 홍유손의 위 두 글을 참고해 보면 김충광의 주도

보다는 정의현 대족 또는 향도들의 염원에 의해 존자암이 건립되었올

것으로 보인다 6，，)김충광이 불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정시는 1408년

(태종 8) 노비가 130口，볼레오름 존자암 인근의 법화사는 노비가 쟁O口

였다 641 두 사찰은 모두 국가에서 토지나 노비가 지급된 비보사찰이었기

때문에，창건이나 중수의 경우 국가나 귀좀들에 의해 주도(전영준，2005

63쪽)되었을 기능성이 높다 또한 사찰의 불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

진 IÆA 이 필요했는데， 지방의 사찰에서는 官llÆ 보다는 신앙단체에 소

속된 私llÆ 이나 인근 사원의 增E이 동원이 용이했을 것이다(전영준，

2005: 65-66 쪽) 그러므로 볼레오름 존자암 건립을 주도했던 김충광의

역할은 施主보다는 수정사나 법화사 소속의 염E을 동원하는 일이었을

것이고，그에 필요한 財力은 정의현 大族 또는 이들이 자발적으혹 조직

한 香徒의 施主에 의해 충당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탐라 성주충 역시

영실존자암에서 이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이다

조선 초기 산천제사의 개편은 고려시대 未分等第된 산천제를 유교적

인 예제로써 범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불교 �도교가 습합된

62) 제주대학교박울관 •제주도 (996) ，'부록2 ‘修iEffl행師大夫金{뿌光 銘文1L’」，r尊者
R용址 J，현문필 (20111 ，'존자암의創建에 관한 고찰」，r濟州道%究，35칩，제주학회

63) r條짧遺챔』上 文 「尊者魔改構倫因文」在濟州，“ h호縣大族 표，~多I缺l 由
Ml:之~廢옷 風ffi時乖 年뤘jjÿ;l!i; 因R용之不修옷 自其 f염右;ζ豪 公門之官 以圭주宋

勳之夫 井터zß 춤 與其 T~흉之홈홈 *홈'&之童兒莫不相感농語 ”

64) r太宗寶앓 j 권15，太宗 8年 2月 T 未條，“짧政府양定 j쩍州 i'H홉 修正느좋m!\'
之數 양티 據j齊州l放使로 州境흉뼈二處 修正좀見有 PJ(j!\，百르十口 法華춤見

有二百八十口 ε將兩춤 PJ(M' 依他춤社 {9IJ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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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산천제를 부정하고， 그 동안 민간에서 행해졌던 致聚를 찮피g

로 규정하여 국가 주도하의 유교적인 산천제로 바꾸려는 것이었대김해

영，2004: 20쪽).전국 산천에 대한 제사개편은 大祝 •中祝 •小祝의 범

위를 정한 후인 651 1413 년(태종 13) 6월 예조의 요청에 의해 구체화 된

다，이때 예조는 居의 r禮樂志』와 宋의 『文敵通考』를 상고하여 境內 名

山大川과 諸山川의 等第를 나눌 것을 요청하고，%)이듬해 (1414) 8월에

山川祝典制度를 올려 찮 �鎭 •海 �漫을 中祝로 名山 •大川을 小祝로

편입시키고 각 도별로도 안배한다 671 이때 한라산은 小祝에 편입되지

못히여 사전에서 누락된다 681 그러나 소시는 태종대 후반기 전체의 범주

가 확정된 대사와 중사와 달리 특정 시기에 확정되지 못하고 『국조오례

의』가 편찬되는 성종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한다 691 이는 병산 •대천에

651 ';k운寶짧』권25，太宗 13年 4月 辛glj條，“i용혐上諸J퍼之IliiJ양日 5좋按前朝詳定
古今禮 社樓宗關 glj~떠용大mE 先앓先종종文효王용中게E J>\!ffiffi!ffi훔師靈星司쫓馬
祖先뾰馬步馬社榮쩡七 iiiE州縣文宣王쩔 'J、roE Ii!等歷협古典 朝參빼得中 f*뿔
風좋雷而之빼 않入中 me 山川城P흥同했 J+I縣釋쫓 亦P찮中꺼e 其餘諸께E等第 -{l<前
朝詳定隨 從之”

661 '太운實錄』권25，太운 13年 6月 ζ9ni앓，“쇄太祖~n位之初 本홈建設 各官城 P훌
Z 神 li"oξ없號 ↑묘稱某州城P훌之神 ~n쫓兪允 g월著令 有러因個至今흥之짧行 용용
號↑象設f며仍其il 以行않페Ef* 望$明太祖 E降敎읍 1!!稱某州城 P올Z 神 只留神王
-j 立其쫓쫓홈神 ~皆去之 山川海島之神 亦앓主빼→{立皆題木主티某海某山 111
之빼 其{象設f!JL皆徵去 j: 正 iîiE.典 從之 ijll햄又양 → 5좋按~禮짧농 f효 li\i每i홉월中
J댄 山t* 川澤용小페E 文없通考 宋íJlJ亦以폼 j용월中께E 지ζ朝承前朝 zlliiJ 山川之메E 未
分等第 境內名山大川及諸山 111ε 依古힘j分等第 ”

671 r太宗實짧』권28，太운 14年 8月 辛쩔條，“禮홈上山川피R典之制 譯按홈禮樂志
Jlk鎭{흉i홉~中피R 山t* 川澤용小피g 文없通考 *íJlJ 亦以앓鎭海 1홉용中께e 本명M<前
햄Z 制 山川之祝 未分等第 境內名山大川及請山 111ε 依古制 分等第 從Z ’찮i홉
1용g인中깨B 諸山川옵서、피E."

681 이때문에 한라산은 『世듯든賢웠j五禮와 r國朝五禮!優』어1도 누락되었으며，1703년
이형상 목사의장계에 의해 비로소 小祝에 연입되어雄폼山과 類龍山의 쩡例와 祝
文式에 따라 정월 .2월 .7월에 제사를 설행하게 된다('節운흉錄」권38，뽑운 29年
7月 쫓쩔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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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봉작제의 폐지와 사적 致혔금지가 1424년(세종6)70)에 이루어지

고1 펼]廠와神牌제도가 1437년(세종19)에 詳定711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도 나타난다 불완전한 명산 •대천의 정비는 한라산 致쩔에 대한 조정의

모호한 입장에서도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1414년 山川祝典制度를 마련하기 이전인 1412년(태종

12)에는 檢校漢城尹 高忠彦 72)을 濟州都러守로 삼고 漢擊山川의 神에

게 제사지내도록 香을 내려주었다견)그런데 1418년(태종18) 4월 예조

에서 漢쫓山쩡에 대한 {義式을올려74) 비로소 한랴-{)-이국가사전에 편입

되는 듯 했지만，2개월 뒤에는 諸山의 初察 日에 맞춰 제사를 지내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끼g典에 실리지 않았다면 제사를 거행하기 어렵다는

태종의 하교까지 있었다 75)즉 태종은 山川祝典制度가 정비되기 이전에

는 한라산의 致짱를 허용하였으나，祝典에 편입되지 못하자 致쨌}는

69) 고려시대의 소사에는 없다가 조선에 새로 편입원 것은 노인성，명산 �대천，포제，
칠샤 여제，마제，둑제 동인데，이 가운데 포제，여제，마제는 r世宗資錄』 五禮에도
보이지 않다가 r國朝五禮않』 단계에서 처음 나타난대한형주 (2002)，'조선초기 국
가재혜 연구" 일조각，176-178쪽)

70) r世宗寶옳』 권23，世운 6年 2月 丁E條
71) r世宗흉錄』 권76，世宗 19年 3月 쫓VPi없
72) 토관직인 都州官左都知管은 鋼l 高鳳챔 f爛으로 그의 간청에 의해 큰아들 高尙
i닮아 승습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부의 청으로 고봉례를 대신하여 고충언을 용’川官左
都知管으로 엄영하고 이때에 다시 都司守로 삼은 것이대 r太宗實앓 j 권22，太宗
11年 8月 內辰條 r太宗훌錄』 권23，太宗 12年 2月 內寅條)

73) r太宗實챔」 권23，大똥 12年 3月 rt 申條，“陽檢tJ(~윷城尹高忠彦紅抱쳤校金帶
忠彦以濟州都司守將還 有是陽 仍降香 끼B뽕쩔山 Jllz 神 ”

74) ，太宗흉짧j 권35，太운 18年 4月 辛VP條，“體홈上濟州文효王繹쫓양 f총及漢￥山
*용優釋쫓{옳依各道界首官例 깅윷쫓쩡依羅‘川.m城山例 載諸피g典 春秋致쩔 ”

75) r太운흉錄 j 권35，太宗 18年 6月 T 未條，“趙햄양 (엽州앓용山 以諸山初쩔日땀

찢Æz 敎티 諸山없皆쩔之 獨~b→山 何不察之 若me典不載 則不宜웰짧 前此 j쩔’+1
쨌官無乃짱 Z乎 置之前親可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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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왕을 대신한 致察者가 토관직인 都司守에서

濟州收官으로 바뀐 점이다 치제자의 변화는 1416년(태종16) 제주 삼
읍 체제의 정립76)과 동년 9월 짧外의 산천제사는 所在 藍司와 各官 守

令이 察告키로 한 예조의 건의η)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한편으로는

1416년 이전까지 제주 토관에 의해서도 한라산에 대한 치제가 이루어졌

음을 시사한다 한라산신제의 치제자이자 영설존자암에 시주를 하며 신

앙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탐라성주층은，산천신앙과 불교의 습

합을 주도하였던 매개자로 생각되며 이들에 의해 고려시대에 영실존자

암의 성격이 변모되어 갔을 것이다

여말선초 존자암의 존재양상은 세종대 협짧제도 개편과정과 몰짜를

극복하기 위한 禮雨(祝雨)행사에서살필 수 있다

먼저 볼레오름 존자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에 대해서 살펴보

자 이 건물지는 발굴보고서에서 陣聞址로 추정한 것이지만 규모와 위

치 풍으로 미루어 볼 때 『國朝五피뿜義序例，(1474)，혈願圖說」에규정된
名山 �大川의 평의 규모와 너무 비슷하다 't홉蘭圖說j 에는 혈의 사방

[方]이2文 1R이라고 하였는데，이는 대략 6m에 해당한다 실측도변

역시 거의 6m 정도 되고 단의 방향도 북쪽으로 되어 었다 따라서 비각

지로 보고된 건물지는 비각이 아년 靈星 •老A星 •名山大川 등의 제사

를 지냈던 단으로 추정된다재)

76) r太운實錄 i 권31 太뚱 16年 5月 丁쩔條

77) r太운흉앓』 권32，太운 16年 9月 쭈pp條，“體쩔1::뤘빽山川行짱 Z 式 짧內 ijlJ朝
官差遺 밟外則所在앓司與各官守令以時짱농 從之 ”

78) r國朝五댐않序例" 권1，吉禮 「혐R퍼圖說」 靈星낀홉“靈星휩 老 A 星 馬祖 先 'I!<:
馬步 꺼명했 司寒 名山大川 屬찢 잊종찢용 @없찢용 附 /靈星 靈星龍左角 쩔天田主앓
평在 南었 方二 Jt:→ R 高二 R 五 τt 四出階 생느十五步 神座在北南向 大 )11 ’



r국조오례의서려

296 Jf，t.짧쇼{'41호

닙 網할월ι;;;:j~;깨 싫
앓꼈藏뿔 ? 4짧짧 품웰띔펌」촬f;체

A되t꾀!!r織피짜끼피끼낀辦;

l냐바jι「딴단묘도겉힐L

일η}? 단유체제의 정비

양께본격적으로제기된

f지사직단과풍운뢰우
동의단의축조되지 않

와小祝로둥급을나눌

F흉 IliIJ與靈星킨홉 無1용 P'IJ有@생두問 ”
791 <그림5>는 발굴보고서에 수록된 비각지와 담장지의 규모를，국조오례의서례』

「단묘도설」과 비교한 것이대제주대학교믿 L물관 -제주도 (1993) ，명者魔빠 發
握調흉中問報告 ，41쪽 도연10 비각지 및 담장지 실측도)

801 '太宗寶錄j 권25，太宗 13年 6月 ζgp條，“改正J펴典 禮홈양티 ←，듭용피Et흉져a
內 P뚱社授힌홈 風雲雷 F디깅홉 如式造짧 其餘靈星 司寒 면祖 先l板 馬社 馬步 {며農
後앓떨치itL末造集 先 l1i! 先종용 老A 星 北했圍察침훌져 6 雖 BJi 울쩔 亦不如式上項떨
r，n 뚫古制 相地造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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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으니 매년 봄과 가을에 禮官을 각 도에 보내어 순찰 점겸해 줄

것을 청하게 된다 811 1430년(세종12) 초반부터 파견된 各道山川휩願샌

審別옮의 보고가 이어지는데 82) 동년 8월에는 각 도의 t홉쳐용가모두 일정

하지 않으니 옛 제도에 따라 단유를 쌓아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83)

그리고 이 해 12월 예조에서는 순심별감의 보고를 바탕으로 단유체제를

올리게 된다 즉 小페E언 名山大川혈과 所在官이 행제하는 단은 靈星혈

의 제도에 의거하여 사방이 2장 l척，높이 2척 5촌，1유로 하고，사방으

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841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소재관이 行했F는 단이다'.1414 년 8월 국내

병산대천을 중사와 소사로 니놓 때 소사에 편입된 곳은 이전에 소재관

이 행제하던 곳이었다 이때 경기의 龍虎山과 華寫山， 永吉道의 白頭山

퉁은 사전에 편제되지 못하고 예전처럼 所在官이 행제하게 한다 851이

81) ，世宗흉앓a 권33，世宗 8年 8月 辛E條，“램흉양피E典所載諸神R펴及樓Jjb京中，-，)
奉常츄專掌考察 但外方各;효緣無檢察之$ 或폐字뼈類 或i홉 j:jiB~l용윷品不f:l< 찢
뚫不f庫 有乖敬神之意 5좁每年春秋發j용禮官忠f좁全羅 慶尙;효→年京앓 江頂 l或
농道 年 짧後司 윷 j每 平安道→ 1f 周而復始 센짧i용察從之 ”

82) r世宗實웠』권싫，1알宗12年 4月 rt寅條 r世宗흉앓」권49，世宗 12年 8月 甲rt
條 ;，世운寶錄j 권76，世뚱 19年 3月 쫓9P條

잃)r世宗홉웠』권49，世宗 12年 8月 甲rt條，“禮뽑據各，효山川혐R펴J띠審 ~I]옮所申條
件 g흰짧以양 → 各官평챔之베j 長廣흙低不 又無힐t염 故A좁路았펀據 효考
古$↑l 令各i효찢평fÆ Jttill쩔~ 而線以周 t흐 南作 門 常加팀閒”

84) r.世宗寶錄」권50，世宗 12年 12月 떠rtí$，“챔홈양各道빨해體힘j 非n뚫長廣高低
不- ，J、피E名山大川增及所在官行찢평 依靈星평 $11方二文-R 高二R 五τT→
챔 四 lli~ 各츠級1월찢 而연용~亦依上1영쩔~~흉빠造f'F 從之 ”

85) r太宗實錄』권28，*宗 14年 8月 辛西條，“體쩔上山川祝典Z 힘j 京城木종
京짧五冠山 뼈폼山 #';~용영、t줌道짧龍L니 竹뿜山 楊l후 l흉所，慶尙道당랬神館主 "Z;
山 全l!í<i효全州城P울 없城山 江原道雄鳳山 義 íilH효 德ì$j흥所豊 j每i효牛耳山 長山
뽑 阿斯ì$松뽑 永吉i효水興城P훌 i"興城P올 佛流水 平슛道 j줌川江 九 r'!! ì弱水皆 4、
피E 在前所在官行 jj( 짧龍虎山 華찮 慶尙道팔州城 P훌 永吉道영흉德鎭B 頭山 此皆
仍舊所낀[官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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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경기도 가평의 훌훌앓山(花옮山)은，앞서 단으로 추정한 볼레오름

의 비각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악산은 r세종실록』지리지

(1454) 에 “봉과가을에 소재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 "86)라고

되어 있고.신증동국여지숭람 J에는 ‘花옮山洞에서봄과 가을에 본읍에

서 치제한다 f57)’라고되어 았다.화악산은 『세종실록』오례와『국조오례

의서례』에국가사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1429 년 한라산처럼 영

험이 있는 곳으로 인정되었다 881 또 1437 년 악 •해 •독 •산천의 단묘와

신패의 제도를 상정할 때，예조에서는 화악산의 단이 평지에 있었기 때

문에 산기숨에 단을 설치하기를 청하였다 891 한라산의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에，‘진산인한라산에 官員이 제사를 지낸다’9이라고 되어 았다

즉 한라산은 화악산처럼 사전에 오르지 않았지만 관원에 의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강원도 원주목의 f居쫓뼈山과 洪川縣의 八훈

山 역시 사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관원이 제시를 지내고 있었고.911，1429

86) r世宗寶錄』권148，'地理誌"숭앓楊州都發府꺼a2f縣，“花룸在縣北其北용狼
川界春秋令所在官行쩔”

87) r新增東國윌地勝똥 j 권11，京꿇 加平縣 r펴關" “花돔山쩌春秋::.t물致察 ”
881 "달중흉錄』권46，世宗 11"1' 11月 쫓표條，“禮흉양 請끼分靈險與줌 P앙水章
及不知행所者外 JJr依國行폼 i용山川행品 fJilJ 以國庫米앓， :1:쩔행後옮司 f}文本쩔
以쩔↑E式 留後司開城大# 京짧 海룡白馬山 加2f華찮山 全羅;효裡J+Iνn嚴龍
æj 훌陽任內頂몇龍j좋뻗所長興天冠山務安龍律~~所IJlij뿔~島靈嚴月出 w 光州
無홉 1μ井老只龍堂龍1쩔熊律뱃所 j齊州漢뿔山 江頂道 JJiU+lw，풍중뼈山洪川八
쫓山”

89) r世운實웠』권76，世순 19年 3月 쫓째條，“體휩據좁道~審~Ij앓양本詳定 j값 }흉

!훨山川명團及神牌 1IJJ度 京짧 ‘加각 'W*' 華폼山평在縣內 2f地 引請行했 位版홉;
華뤘證國之神 請於山魔設펌 ”

901 r世운효앓』권148，'地理誌"全羅道 j쩔州썼，“鎭L1J漢않효州南→티頭無폼 又
긍긍圓山其官行짱”

911 r世宗實웠」권148，'地理誌"江原道 原州쨌，“i居풍뼈山在?햄폈縣北其官行
쩡”

r世宗實錄j 권148，'地理誌"江原道頂州'1U 욕川縣，“八쫓山在縣西春秋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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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영험처로 인정되었다 92) 1437 년 단묘와 신패제도의 상정 때 홍천현

팔봉산은 펴햄가 산 정상에 있어 오르내리기 위험하므로 단을 설치하고

자 하였고， 원주목의 거슬갑산은 山麗에 다시 단을 세우고자 하였다 931
한라산은 이때 누락되었지만 화악산 •거슬갑산 •팔봉산의 경우로 비추

어 볼 때，탄을 세우고 제사지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볼레오름

존자뺨 11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은 소재관 행제의 예에 준하여 세워

진 것으로보인다

단유제도는 1431 년(세종 13) 예조의 詳定 94)과 1432 년 집현전의 논의

를 거쳐 체제를 갖추고 95)，1437 년(세종 19) 에 비로소 詳定하게 된다 96)
그리고 이때의 단유체제가 『국조오례의서례， 97)에 거의 반영된 것으로

보아 1431 년에 이미 병산대천과 소재관 행제의 단 규모가 확정된 것으

로 보인다 이에 앞서 1424 년 세종은 피E典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산천 •

성황에 대한 私的 致쩡가 끊이지 않아 名分이 엄숙하지 못하게 되자，

官行했”

92) 'i!t똥흉 ji~，권46，世뚱 11年 11月 쫓~條
93) ，世宗資앓j 권76，世뚱 19年 3月 쫓 ~P條，“江原道 供川縣j\ 홍山洞關位版 홉
八종山大王之神 請폐j大王二추 且ifl6m펴在山J:極險 上下황難 請擇 t얻設협 原州 ff:
內?햄챙縣￡텀풍뼈山패뼈在縣內 'H也 位]版書￡용끊뼈山之神位:좁엄Ij位字 更於山魔
擇j엔~~흉”

94) ，世宗實錄』권76，世宗 19年 3月 잦~Pll\
95) i!t운용웠』권57，世宗 14年 9月 內辰條

96) ，世宗實錄』권76，i!t* 19年 3月 쫓~P條，“禮햄據諸道jlli.審別용응양本詳定찮 i흉
l홉 I1JJ11혈뼈及神牌범 l度 낀홈fJl之fl;iJ宣德六年 本홈詳定中 me j앉 {흉}협依風
투 雷 Ffj낀흩 jM 方=3t 三R 高二R 七 τt 兩쳐g 小게E名山 j<ill樓及所在官行察휩 依
靈星협없j 方二 3t-f( 高二 R 五날 -뼈 며出 'l'i各프級 今各官쩡혈 高低廣俠不
→ 依本힘受敎規式 i\J(J1!i"

97)，國朝五禮않序例j 권1 吉禮 「혐뼈圖說」靈星펄，“앓星협老A 星 馬祖 先#:톰
步 피댄쩡司寒 名山大川 짧짱 정혹찢용@냉짱附 /靈星 짧星龍左角 t동天田主웠 빨在
南처3 方二 3t-f( 高二 R 五τt 띠出陸→생二十五步 神座在北南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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詳定提調 星山府院君 李樓 등에게 산천에 封簡하는 것과 }행를세우는

것을 古制에 따라 상고하여 아휠 것을 명한다‘

“각처의 성황과 산신을 혹 太王 �太되 �太子 太孫 .~[\라고칭하는

것은 이치에 매우 어긋니는 것이며，이것들은 진실로 K神이다 옛날에는

펄을 산 밑에 설치하고 제사하였는데，이제 뼈않 등과 짙은 산에는 願를

산 위에 세우고 그 산을 밟으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너무 지나

치고 하는 짓이 무례하고 거만하여 不敬하다 古禮에는 오직 국왕만이 封

內의 산천에 제사하게 되어있는데，지금은 ff!'A 이 모두 제사하고 있으니，

명분이 엄숙하지 못하다 나는 혈을 산 밑에 설치하고 神板을 두되，다만

某山之神이라 쓰고 國察로만 행하게 하여，民問에서의 잖게E를 禁止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 한다 경퉁은 모두 산천에 封용해는 것과 햄

를 세우는 것을 古制에 따라 상고하여 야뢰라 ..98)

즉 세종은 산 위에 있는 願를 산 아래로 내라고， 봉내의 산천제사를

국행으로만 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민간의 음사를 금지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이유 등에 의해 볼레오름 존자암에 단이 세워졌을 것이다

한리잔 정상에서의 민간 치제 사례는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 보

인다，이약동 목시는 한라산 정%에서 제시를 지낼 때 얼어 죽는 사람이

많게 되자，재임 시 (1470-1473) 에 南城 밖 20리에 한라산신묘를 창건

한다 99) 이때 창건사유는 홍천현 팔봉산처렴 察場이 위험한 곳에 있었

98) ，世운흉짧j 권23.世宗 6年 2月 TE. 條，“上命詳숲提調星山府院君주짧等티各
處城뽑及山神或稱太王 太尼 大子 太孫 ~[\無理용흉 是誠 iff.神 古者設협於山下
而쩔之 今若組않等山 立關於其山之J:ñ융其山而쩡其神얘흉不敬 且古禮P양國君
得쩡封內山川 今ðf.A 皆得쩡풀 名分不嚴 予N'J以용 設혐於山下 置神에@只書某山
之神 只行國찢 禁民問 i'f 페B 以正人心 9때等홍*홉封흉흉立햄古制以閒 ”

99) 'l!:t羅誌草本，i쩍州(收)，혐R퍼」漢뿔山神]햄，“在南城外二十里舊無웹 行察子山
頂 A 多i행死 收↑훗 걷lE/.'J東B총創建극f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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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지만，열어 죽은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제사를 지낸 사람

은 관원이 아년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j:홉補文없備考』를보면，1703 년

(숙종29) 한리-^J이 국λ} 사전에 편입된 경위를 기록하면서 아래와 같이

별도로 이희태 목사의 말을 적고 있다

i쩍HIItt使 주좋泰가 아뢰기를，“한라산은다른 산과 달라 9윌부터눈이
쌓이는데사람이통행하지못하게되면，부득이산허리의눈이 적은精j쩡한

곳에서 제사를 행합니다”하였다 1001

위의 기사에 나타난 쩔場은，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산 아래로 옮긴

곳이 아니라 눈이 많이 쌓여 부득이 산허리에 임시로 마련한 곳이다

산 중간에서 제사를 지낸 기록은 『증보탐라지，101)와，1601 년 김상헌과

함께 한라산신제에 따라갔던 제주목 사람들이 날이 저물고 기상이 악화

될 것을 우려하여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만류하며 (볼레오름)존자암

뒤편에 펄을 만틀어 제사지내기를 청한데에서도 알 수 있다 1021즉，한

100) ，增補文없備考" 권61，團考 8 諾햄 1 i:앉海뼈山川 홍8향，“ 二十九年 禮쩔判
書 閔鎭탤言 F윷뿔山以海外名山 1월偏피E典 命짧大 g;: 領讓政 '"않議州縣名山:*)11
皆載祝왔 漢흩~111獨 l붉 隨홈양 所謂五趙딩훌末成之前 ~t羅末 용之時 故因此落!힘者
似然 ;울iß\피g典恐껴~)iJTft져 領中樞쩌事 尹lûl:iC등흉漢쭉山不入於피 'E.典 本州양치ζ 所謂

五禮{表옳f!j;時 本州 'F}'떠걱F~ 者 非考證之름 無亦以海外區 zu不同內服而然耶 國

典所빵 今難뺑行 ilíï第本州事體 與諸;효4川那有異 若令 :<1"州春秋홍 ffiE 如諸候왔封
內 1.lJ川之禮 1，1]似或無 iVí敎티 i용쫓lμ 以海外名山 ’월不入於제E典 未Wx 關依領相
등염施行i쩔州'it使 李좋泰양름 漢뿔山異於他山 自九月積雪 A不通行 不得 E 山
體雪殘精 1쩔處設行”

10l) r增補없羅誌 J i햄州(쨌)，때願，[增]小林패，“察漢堅山神쩌 在山下州南十六
里 漢걷용山初無게E典 lIU힘 王午 쨌使 주衝따具由양文 每年 正月 二月 秋八

月 홉祝下來享께 E 初則쩔於白 Il'lì엎 若雪深不得上 則뽕於中山 其後建패於，J、01*
果園中”

102) ，南樣錄」 켠2，9월 24엘 JX:午條，“州A 等齊告티 今日 B勢 ÔHj ，\ 此距山〕頁 尙四
十餘里 行路極險 j兄此山雖 8홉明 無點할之 B 若A馬n효乎짧路 I，'J山神必累日下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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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산 정상에서 민간에 의해 치제되었던 산신제는 세종대 금지되어 산

아래쪽에 제장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소재관 행제의 볍식에 따라 또는

임시의 찢용혐으로서 1437 년 경 볼레오름에 단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산천단묘의 정비와 영설존자암괴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

일까?이부분은 세종대 早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처에서 행해진 禮雨

(祖雨)행사에서찾을 수 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해마다 발생한 早짜

로 인해， 불교의 세속권을 정비하고 佛事를 제한하면서도(한우근， 1997

184-188 쪽)태종대103)와 마찬가지로 절과 숭려로 하여금 비가 오도록

빌게 하였다]여)야울러 국가 사전에 편입된 곳뿐만 아니라 영험은 있

以洗之 況ijlj有며徵 '!Ji彼之後 四無依 1ft 如逢風며 n양迷 씨훌 i!Hl'ti- 決不可前去 須

於풍後 除깨얘 F￥地 j'i;~혐以짱 金不聽途行 ”

103) ['太宗實錄』권4，太宗 2年 7月 쫓未條，“f용徒予演 j검좋게홉雨" ，太뚱캅錄』권
12，太중 6年 閔 7月 쫓갖條，“有염名長願心者 王 t'<;~ 夜 fffr而於興夫좋舍 flJ
願 適윷夜而 上閒而흉之" ，太宗實혔』권26，太宗 13年 7月 王午條，“聚엽 百
予興天좋舍치 JJli 以홈얹운 *'1)事尙形 奉香隨而" ，太宗짧용』권36，太宗 18年 7月
a쩔條，“聚엽徒於興福演福춤 듭웃1퍼며精動"]，절에서 비를 빌게 한 경우{'太宗
實짧 j 권5，太宗 3年 4月 쫓명條， “命文可學 i줌짧f 松林좋禮而" ，太宗홉i!tJ
권9，太宗 5年 5月 王 Jíi:條，“設禮F디精動i'l 혔福좋";ff"j，ç宗흉錄』 권31，大宗 16年
5月 T 未條，“道西川君韓尙敬 候而手興福츄 聚持 lI'Z엽徒 百 짧大雲輪請而經”
，太宗實錄j 권31，太宗 16年 6月 Ejl子條，“命判左軍都抱힘 l府事崔생 뼈而於 JlI!

夫츄舍利願 聚 f영-百 設 fffrffif좁動"J，숭려와 무당을 모아 비를 벌게 한 경우{'太
宗實錄」 권9，太宗 5年 4月 甲午條 ;，太宗흉錄」권19，太뚱 10年 6月 B 未條]

104) ，世宗實월』권4，世宗 1年 5月 쫓 E힐條，“令各운i용徒끼종븐F興福놓" r.世 7G흉錄 j

권4，世宗 1年 6月 ζ1<，條，“雪牛請依 大쫓輪經 再與엽-七員조七日而禮 上
日 不允" 11".世宗홈錄』 권16，世宗 4年 7月 검未條，“禮홈양 멸氣方熾 未혐拍

鎬 請令 f홈Æfffr 며" r世宗實錄』 권20，世운 5年 5月 쫓未條，“禮쩔據開城留後司
關양 今몰甚 未왔 1M허 請令司內↑영徒 Æ 女而며，世宗흉錄」 권28，世운 7年
6月 쫓 1<，{앉，“行所而太-醒予 3g↑용戰꾀~f.디精動予興天풍" f.世운實됐 j 권29，7年
7月 ôE.條，“命障敎兩宗及明通좋演며 限以得而" ，世宗實웠』권29，i!t운 7年
7月 잦쩔條， “體혐양 今而며 않神不짧 며澤不降， 誠홈可慮 품Ji(中及짧內 f홈
徒 Æ 女而健 家A戶패里社聚 fffr等事 更擇돔 -8-3 융용始 三日쩔限析而 仍令所
在官司考察 從Z" r-tlt宗實짧 j 권29，世宗 7年 7月 甲午條，“始於京中及앓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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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염徒띤女析며" ，世운實錄」권32，世宗 8年 4月 因l!i:f앓，“聚f용徒피líiTI千興天
츄" ;'1fr宗實짧」 권32，世宗 8年 4月 f용寅條，“읍人等會予明通좋而雨， '1fr宗寶
왔」 권32，世운 8年 5月 };I(;午條，“n용明굶춤而며읍 A 米르十石" Ir-世宗實錄 j 권

36，世宗 9年 5月 F딩辰條，“禮而千社授 又聚童子於廣延樓下 聚↑용徒於興天좋 聚

Æ 女於興仁門外 禮 r디";'1fr宗實짧』 권36，世宗 9年 6月 丁표條，“聚f용手興天좋
聚 Æf 漢江피líiTI둡A等自會明通촉 ilíiTI" ; '1fr宗흉錄』 권36，世宗 9年 6月 己9P
條，“命停各處h所며 所而 f합徒陽布有쏠" ;'1fr宗質앓』 권36，世운 9年 6月 쫓未條，
“陽明通좋미1íiTI룹A等米三十石" .'1fr'iíU쫓錄』권37，世宗 9年 7月 丁쩔條，“꾀líiTI
f 興天좋 I껴通좋" ，世운흉짧 J，권45，世운 11年 7月 反申條， “聚f용徒禮 F디予興
天춤" ，世운實짧j 권68，世宗 17年 5月 JJi:1!i:條，“聚障敎兩운 f용徒，피líiTI千興天
춤" .'1fr宗實錄」 권69，世宗 17年 7月 甲午條， “行￦娘析而 聚 Æ 女염徒所 FR”
’r世宗흉짧 j 권69，世宗 17년 8월 ζg條，“行東方좁龍 iIí雨왕 又行{용ÆlIIi 뺑等
ilíflij" ; '1fr宗實짧』 권72，世宗 18年 4月 己末條 1 “聚Æi' 용徒析며" r世宗實錄 j

권72，世운 18年 6月 丁핍條， “얘1ílllilí而童男及明通좋祝雨룹 A!tì:fi易米有差”’
'1fr운흉錄』 권72，世운 18年 6月 辛표條，“聚Æi 용徒피líiTI" ; ，世운實짧』권73，世
宗 18年 問 6月 rt 辰條，“~Æ1 영徒@Í며";'1fr宗賣錄 J，권74，世宗 18年 7月 甲午
條，“ilíffi주社짧 又行 f용Æ 及빼 lIlilí而" .'ilt 운寶錄 J 권86，世宗 21年 7月 쫓표
條，“行f염徒聚Æ~ 에錫피líf.디" r世 ~U율됐」권74，世宗 18年 7月 康I!i:條，“而而캉二측흥
게8Y. 行 f영Æ 쩨錫퍼líffi" . r世宗흉錄』 권89，ilt宗 22年 4月 T@條，“行빼陽，짧 Æ
f영徒쩌 iTI" ;. 'ilt 뚱흉웠』 권100，ilt순 25年 4月 쫓표條"行聚 Æ1 영徒，빼뺑피líiTI"
’"닫宗홉앓』권100，世宗 25年 6月 王子{않，“禮雨千좀피g風雲雷而두角 白폼 木종
漢江 又行웠 Æ 엽iÆ 빼陽패íflij" ; 'ilt* 實錄』 권101，世宗 25年 7月 B 末條，“體홈
양 近 日몽짜可훌 請於興德녕없義 i용ψn 開慶 t혐觸等i￥令 f용徒限得 iTI祝禮" r世宗
實錄」 권101，世宗 25年 7月 JJi:辰條，“피líiTIf社授좋 J맨風雲雷며北겠諸山川르角
白{ij 漢江 木종 行빼없 f염徒析며" ;"달宗寶錄』권101，世宗 25年 7月 쫓쩔條，
“行北方黑龍祝며쩡 又行 1Ií!g1염徒所며" ;Ir-i!t宗寶웠 j 권104，世宗 26年 6月 丁末
條，“行聚Æi 용徒1Ií錫피líiTI沈虎頭子漢江 朴淵 楊r-!" ; ri!t宗흉됐』 권105，ilt운
26年 7月 王 Efl條，“聚i용徒ilíiTI千藏義특￥" r世宗實錄 j 권108，世宗 27年 5月 王
午條，“聚Æ1'영徒뺑없而며" ，世宗寶錄』권120，世宗 30年 5月 ζ 西條，“챔홈양
請聚 Æi 용禮iTIi足市 察五方土龍 令京城各戶피 E門 從;t" ; r-世宗흉웠』 권124，世宗
31年 5月 丁未條，“上謂承政院티 興天줌 ilíf.디精動 不쩔則 E 쩔則必盡誠敬" ;!"i!t
宗첩웠』 권124，世宗 31年 6J'J 辛갖條， “禮홈양 今몽氣太甚 5좁更iIí手北죄 3 社
樓 “ ‘又行{용徒빼錫찢Æi 야며";U'i!t*홉錄 j 권124，世宗 31年 6月 쫓 3!:條，“命
쩔德大夫주正寧 펴f며i千興天좋" r世운흉錄』 권124，世宗 31年 6月 內辰條，“停
諾處피líffi 興天츄미líffii曾百띠十 A布物有差，世宗資錄 j 권124，世宗 31年 6
月 丁E條 “f횡답않햄 “f양徒析며後 若得而 則設짧報供 以쩔↑를式η ’'1fr* 흉錄 j

권124，，율운31年 6월 B 未條，“앓察河淳敬以興天析 iTI챔佛 知其遺짧 5좁앓II 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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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전에 오르지 못한 명산대천에서도 비가 오도록 빌게 한다 105)

태종대에도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명산대천에 소재관을 파견하여

기도하게 하지는 논의가 있었지만， 1%) 세종대처럼 영험이 있는 곳을 적

就職";'i!t 宗實앓」 권124，世운 31年 6月 王;;<條，“司쩡府양 ê等閒近日行챔供
짧 其他했賽쩡 待秋而後行之 ê옥중흉응업종~i홉 請令끼 l行" r.世宗홉웠』 권124，
世宗 31年 6月 甲子條，“司끊院양 宗}행社樓 山川 拉行꾀ffi1ffiffij햄끼g尙末行 先行
興天좋 實용不可 (不允)集賢願直提學辛碩祖等양 :댐罷淳lilJ({흥報供爾
(不햄)集賢願上書티 今報供未罷 而禮 ftj又作 짜且末뼈 則亦何異於훌옮
(不允1 ; ，世宗흡앓j 권 124，世똥 31年 6月 rt 辰條，“f훌듭司훨府 自今 f용徒析며
앓察隨他拜佛 以용↑흐式";Iri!t중實錄 j 권125，世운 31年 7月 己9n條，“命首陽大
君찢 都承읍주몽、哲 피ffi1ffi늑f興天춤"('世宗實앓j과 한우곤 (1997) ，'유교정치와 불
교J，일조각，152-153 쪽을 창조하여 작성함)

105) 꺼표宗寶錄」권4，世宗 l年 5月 [용午條，“上命禮훨 今 iWíi1ffi雖피E典所不載 在前
所 iWí!i중 tH 뽕짧行";'i!t 宗寶錄 j 권29，世宗 7年 7月 BB 條，“ε依古힘 ;j iii~典詳
숲時 ìt'li 各道山川城뿜及諸神폐 令所在官致양而펴용" r.世宗흉앓 j 권33，世宗 8
年 7月 쩌E섭條 ，“體쩔양 iñE典所載外 各道 iJJ川神펴析而後 ￥'~iii~쩔 令其官行之
從之" r.世宗寶錄 j 권36，世宗 9年 6月 丁띠條，“行南方土龍祖 i1ffi察 命各 i효名山
大川城 P멸諸神펴 雖피R典不載 亦行짱禮而" ;"달중實錄」권43，世宗 11年 1月 E
未條，“體홈*，~書申商양開國以來 께E典所載 iii~빼之處 今皆 1l[]): 則其敎過多 故移
文各道 등b其靈異 Z所 '.'J無→不靈異 雖非降香祝致 ~q훗←옵守令亦皆致짱 或以
國庫 或以位田 或以官中 供其쫓용具其例不→ ε皆以國庫米앓供之何如 上티 피g
典 ifi草 未知可잉可휠之由 然엉%皆致찢옹則雖꺼:降香祝 꺼;非不쩡iJl fL其휩〔聚떳
皆以國庫供之可 iJl" ; ，世宗寶錄』권68，'Il!:宗 17年 5月 ζ 未條，“禮휩탬 降香祝
패f而子 !ti 每j형 名山 大川 又令各道 iii~典거:載IlJ)11城뿜諸神피 ~tì: 行 iWí뚫 從之”’
r世宗홉앓 j 권69，世宗 17年 7月 王申條，“禮홉양 피E典所載外 各道各官山川城
P별諸神폐~iWí~디後報iii~쩔 令所在官擇좀行事 從之" ;'i!t 宗흘錄 j 권101，世宗 25年
7月 己未條，“禮홈양 近日몽찌可앓 且有루氣各道 '.1)피B典外靈爾山川 亦令致
행" 11".世宗흉錄 j 권108，世뚱 27年 5月 B9nf 앓，“議政府據禮홈로양 往年秋부
今年亦멸 將來可 f흉‘ 且各，효게e典所載外 靈險山川 亦令所在官致행析禮" ;，i!t
宗寶錄』 권124，i!t운 31年 6月 근동$:條，“禮햄양 今몹氣太甚 請更꾀ffT~L 치3 社짧
宗R쩌 風雲雷며 閒城府及各道피 R典所載옮 i흉{훌名山大川及피g典所載外靈險處
盡誠以而 從之”

106) ':i.ç운寶錄』 권31，太宗 16年 5月 ζBfb1\ ，“命譯政府 六훨 훌誠 講求救早之策
以閒 ~na 上便民七事 其七 名山大川能興雲며處 令所在官캠誠 iWí께향 ~n下趙
쩔 布1'i'Þ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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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사전에 실려 있지 않

지만 이전부터 기우를 행한 곳에서도 기우제를 거행하라고 하였고 107)

예조의 건의에 띠라 사전의 상정 때 빠져 있는 산천 성황 및 여러 신사에

도 소재관을 보내 치제하고 기도하게 한다 1081그러나 開國한 이래 사전

에 실려 있는 곳이 너무 많은 점이 문제가 된다 1429년(세종 11) 1월

예조판서 申商은 디음과 같이 건의하여

“개국한이래 사전에 실려 있는 대로 신에게 제사하던 곳을 이제 다시

모두 제사한다면 그 수효가 너무 많은 까닭에，각 도에 移文하여 영험。l
있는 곳을 물었더니，영험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비록 (조정

에서)향축을 내려서 치제하지 않더라도 각 읍 수령이 치제를 히는데，國庫

로 하거나 혹은 位田으로 하며，혹은 관에서 짱具를 공급히는 둥 그 例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國庫의 米앓으로 공급히는 것이 어떻겠

습니까 "109)

영험이 있는 곳을 가리고자 하였으나， 각 도에서 모두 영험이 있다고

하여，일관되지 않은 치제의 예만 모두 국고의 미곡으로 통일하도록 한

다 이 해 11윌 예조는 영험여부는 분별하지 말교 영구히 혁파되었거나

제사하는 장소를 모르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7에서 행히는 돔漫山

111의 聚品의 íJIJ에 따라 국고의 미곡으로 치제하게 하고 제사 뒤에 藍司

107) ，世宗實'i~J권4，世宗 1年 5月 뱃午條

108) r世宗흉錄』 권29，世宗 7年 7月 己E條
109) ，.世운實앓』권43，世똥 11年 1月 己未條，“禮홈判書申商양 開國以來 祝典所戰

피e神之處，今皆復立 則其 iI!i~정多 故移文各道 등b其靈異之所 則無-不靈異 雖非
降香祝致찢 其율守令 亦皆致쩔 或以國庫 或以位田 或以官中 供其察具 其例不
- ε皆以國庫米뤘供之何如 上티 ffiE典治행 末知可治可草之由 然!l:皆致察 則雖
不降香祝 亦非不찢也 凡其致쩔處 皆以國庫供之可 i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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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조에 移文하는 것으로 뼈式을 삼기를 청하였다 JJO) 이때 한라산이

영험이 있는 致察所로 포함되어 세종대에는 국고의 미콕으호 치제되었

을 것으로 여겨진다 lll) 그런데 홍유손의 r존자암개구유인문 J (1507) 에

는，나라에서 하사받은 토지로 삼 읍의 수령이 영실존자암에서 지냈던

國聖顆에 대한 기록이 아래와 같이 있어 참고가 된다

’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이암자에)天水짧[빽]을하사하여 벼를 심

어 齊지밸 곡식[菜]으로삼게 하고，음력 4월[首夏]에吉日을 정쳐서 세

읍의 수령[흉頭]중 하나를 뽑은 다읍 목욕재계하여 이 암자에서 제사 지내

게 하였다 이를 國聖짧라 하였는데，지금은 폐지된 지 근 6-7년이 된다
112)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察場은 영실존자암이지만， 致행는 세 읍의 수

령이 하고 있는 점이다 즉 국성재는 예조판서 신상이 언급한 것처럼

기우의 영험처로 인정되어， 당시 제주의 λ}정에 맞게 位田을 마련하고

4월에 吉日을 택하여 한리산신에게 지냈던 제사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10) ，世宗혔錄』권46，世운 11年 11月 쫓표條
111) 各道山川혐햄띤審~Ij앞의 파견은단유체제의정비뿐만아니라영험성의여부파
악에도목적이 있었던것으로보인다 예를 들어 영험성이없는상山那의 南山과
햄했山，그리고 여러 섬틀에致쩡하는 것은국가의쫓物만 허비히는것이라하여
혁파하였다(，.世宗寶錄J，권49，世宗 12年 8月 甲ø:條)

112) ，條뽑효혐』上文 「尊者I흉改構l1l因文」在濟써，“ j兄夫해R용其m염 때種其積
以용薦菜 而於首夏之月 H용吉B 용差三울適頭中-員 薦休行me於是R용등업Z 國
뿔爾 今其廢 tI1 짧六七年훗”
李圭景은 김치의 r유한라산기」를인용하며 r尊者魔上쨌文 JA로 기록하고있다
“빠漢뽕記 己쩔굶春 以天官郞 倫쩔옮入두長洞 由프長越浦 j뚱앓 j훨짧而南
到 *좁舍高在煙짧 下壓업평 ~n尊者I훌 板屋八九間 蓋以草쭈 有 f염修j￥;m폴
尊者R흉上짧文洪i흉흉용製之見條꿇集 可考 "('五뻐쩌文흩쫓散鎬J，，天地篇」地E홈

類 山 漢뿔山辦몽융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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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칭이 ‘없’로된 것은 쩡場이 영실존자암이기도 하지만，그것보다는

당시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施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의현

大族들의 영향력이 더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113)왜냐하면 제주의 토

관세력은 1445년 도지관의 혁파와 인신 회수 동의 조치에 의해114)영향
력이 약화되었음에도 軍職을 중심으로 다시 결합하며 16세기 후반까지
도 수령과 지배권을 두고 갈동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김동전，1991
17-18쪽)
세종대 순섬별감의 파견을 통한 영험성 파악，그리고 사전에 오르지

못한 명산대천과 사찰 �승려에 의한 禮雨 또는 而雨 행사는 영설존자암

이 한라산의 영험생과 관련된 주요 禮雨(析雨)察場이었음을 추측케 한

다 즉 한라산 西짧에 였던 영실존자암은 기우의 영험처이자 정의현 大

族의 신앙처로서，그리고 한라산신제의 察場으로 존재하다가 세종대 음

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에서 정의현 대족들에 의해 볼레오름

으로 이건된 듯하다

2. 17세기 중 후반 제주지역의 재난과 민간의 대응

앞서 언급한 국성재가 폐지된 때는，홍유손이 유배왔던 1498년(연산군
4)과 r존자암개구유인문」을지었던 1507년을 기준으로 6-7 년 전이묘로1

1491년 -1500 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정의현 관아터에서 출토된

113)조선 초기 지방의 경대부，즉 지방의 전 현직관리틀을 지칭히는 재지풍관들은 지
방의 土族으로서 산천제를 지내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이들과
의 타협은 지방관이 국왕을 대표하여 지내는 산천제와 지방사회에서 봉행하는 산천
제가 공존하는 요인이 되었다(최선혜(2003)，'조선전기지방의 산천제와 재지풍관，
r민속학연구 j 제13후 국립민속박물관 299-306쪽) 제주도의 경우 이틀 재지품관을
토관으로볼수 있다

114) ，世운實錄 j 권 108，世宗 27年 6月 辛혐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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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년’병문기와의추정연대 (1433， 1493)와도(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1갱쪽)어느 정도 일치하는 때이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남명소숭J의 기록년대를 감안하면 볼레오름으로의 이건은 1530년~
1580년 사이에 추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볼레오릅 존자암의 탑지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출토된 “다F二月修正輝師大夫金때光”명문 기와와

비각지로 추정한 협의 규모 정의현 관아터에서 출토된 ‘계축년’명문기와

를 고려하면 건립 시기는 1383년-1433 년경으로도 추정된다 따라서 볼

레오름 존자암은 1383년 -1433 년과 1530년-1580 년 사이에 건립된 것

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어느 시기가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

도 건립 시기를 1잃3년-1쟁3년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다 그 이유는 첫째，정의현 大族의 존자암 건립에 따른 시주 가능성이다

즉 이들이 정의현 객사의 중건에 참여했던 1433년은，1445년 도지관이
혁파되고 그 일부가 군직의 일부로 편입되는 1469년(예총1)1151의 상황
보다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비각지로 추정한 밸의 축조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국조오례의』가편찬된 1474년 이후보다는，1424
년 세종이 단을 산 아래로 옮겨 음사를 금지하고 단유체제를 정비해 나가

던 1426년-1437 년 λ써소재관의 행제의 법식에 따라 축조되었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볼레오름의 존자암이 건립되던 1383년
부터，1580년 사이 존자암은 영실과 볼레오릅 2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영실존자암이 폐사되던 1530-1580년 이전에，볼레오름에

존자암이 완공되어 이곳으로 옮겨졌을 기능성도 있다 1161

115)r흉宗實錄 1，권3，흉宗 l年 2月 甲寅條，“行通禮院引優흠澤上홉티→，本州
四面受敵 防쩡最緊 軍쭈拉皆門前防떻 且親且 rt 非등홈;효짧上之例故州束之朝天
館 金寧西之都近川 j뚱月 'JJ月 大靜縣之흉歸 東j每 않義縣之西歸 水山等八處 좀
之t엔 置防護所 其{종近有職解事者 土官上副千戶 百戶 其餘丁皆作 lE軍 各給奉足
多少有差 令土官統之 輪짧防쩔 且籍土즙 正軍 奉足 稱용雜色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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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반 볼레오름에 있던 존자암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진 이후

발생한 경신대기근 (1670-1671) 과 을병대기곤 (1695-99) 은 육지는 물

론 제주도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1171특히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확산은 정의현 사람들이 (영실)존자암음 중수하려는 動因이

되고 있었다‘

ñit義縣의 大族들이， 惡훗에 많이 걸린 것이 ‘I缺1 ...0] 암지를 폐한

뒤부터이고 비바람이 때때로 어긋나 흉년이 드는 것도 이 암자를 重修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여，富豪와 관가의 관원으로부터 논밭을 가는 사내와

116) 아래의 표와 영문기와의 출토지만 놓고 보면，흘레오름 존자암의 주요 건물인 금당

지와 법당지는，14-15 세기에 건립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영실존자암이 펴사된 시기
에 중건 또는 완료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영실존자암과 볼레오름 존자암이 서로
양럽했던 것이 아니라，영실에 존자암이 있을 때，볼레오름에 존자암응 짓기 시작하
여，영실존자암이 폐사될 무렵 완공되었을 것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재↑단 제2단 제3단 저4단시키구분 소속시기 석축대지 석축대지 석축대지 석축대지

제l단 ;njil施5t
건볼지(3) 건율지(5)1차시기 고려양조선초 N-S 1"L ()H3) 내부

※ 金호址추정 @산신각추정 l추쩍址않物 !it ()4-15 세기) '"石施設 건불-지(4)
11f址↑&定址

건을지(l) 건물지(2)
l엉IliIJJl2차시기 조선중기

※선방지 § 金호址추정
(쩡평址)i켠物址 ()6-17 세기)

()t호址)추정 쨌石1iillllit

※ 표시는펼자註 제주대학교박불판 제주도11됐)，r尊영M!;!itι41-48 쪽과 16쯤올 창고하여
작성끼낌낌느月修 iEi행s.*~，같}메光’명문기와 당지추정치에서출로 1天되:댐양‘영푼기와
건용지(5) 또는 비각지에서출토173쪽 160'혹)

*'표는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토(996) ， rj양춰魔地J

위의 표와 명문기와의 출토지만 놓고 보면，볼레오름 존자암의 주요 건물인 금당지
와 볍당지는'，14-15 세기에 건립이 완료원 것이 아니라，영실존자 $l이 폐사원 시기에
중건 또는 완료된 것으로도 홀 수 있다 즉 영실존자암과 흘레오름 존자암이 서로

양립했던 것이 아니라，영실에 존자암이 있을 때，볼레오름에 존자암을 짓기 시작하
여，영실존자암이 폐사될 무렵 완공되었을 것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117) 아래의 표를 보연 17세기에 자연재해가 가장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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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걷는 아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이와 뺨童 .

ljÍ(童들 까지도 모두 절을 重修하자고 업을 모아 하소연하지 않는 이가 없

었다 � 비록 이러하긴 했으나 한갓 중수해야겠다는 미음만 있을 뿐 재불

과 곡식을 시주할 사랑은 열에 한두 영，백에 7-8명에 불과하였기에，공사

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를 헤아려 보고 망설이며 계획만 생각해 온 지

가 여러 해 되었다 118)

해당 염도(서71) *!Il 水'!! 후w. 때아닌 눈비

시기 제주 제주 체주 제주
전국 저주 전국 1!Il쫓)

전묵
(침팀용)전국 (후용)

전묵
(줄뚱쩔)

1 기 1392-1450 137 98 73 41
l한”기 6 3 2 1--- ← 2

2 기 1~\1-1500 99 51 64 22

3 기 1501-1 않O 120 237 니ε 댐-16세기 5 5 4
4 기 1551-1600 63 106 39 43

5 기 1601-1650 119 168 1η 며17세가 19 L←←←→→ 13 f----- 8 6
6 기 1~\1-17OC 114 216 Jl1 119

7 기 1701-1750 103 77 44 &\
18세기 」←←←← 12 f----- 5 ←←←←( 6 f------

8 기 1751-1800 7 27 8 8

9 기 1801-186 ’18세기 8 2 82 4 4 3 l 2

합계 770 44 1.062 30 536 2:; 432 10

※ 전깎은 이태진 (996) ，r'/J、jj(뼈(]500-1750 년)의천체 현상적 원인」，r묵시관논총 j깨2집국
사연찬위원회 .97쪽의 〈표þUO조선왕죠실흑 j 천연지이 관련 기흑등의 시기별 분포상황 가운데

대풍 수재，한재，때아닌 눈비를 재인용
※ 제주는 김오진(2008)，r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1긴(官民)의대응 양상ι r대한지리학회
지」저μ3권 6호 대한지리학회 .861쪽의 〈표1> 제주도 기상특이일 기록 건수의 시키별 분포를

재인용

118) ，條뿜道橋」上文 r尊者魔改構얘因文」 在濟州，“ t훨縣大族 惡1%多 I缺l
田魔之ret廢용 風ffiW용乖 年앓或 I!I;因I황之不修옷 自其聞右之豪 公門 Z 官 以줌千

똥鋼Z 夫 井터之歸 與其T1:흉Z 홉흥 t흉收之j[兒 좋不相感솜語 而欲其重修 雖양g
禁法而示之止之 其心흉 'l!f而未之能 Jl也 雖然 徒有其 'L、iñí出財棄옵션g越者 十而→=百而七八而止 計其土木 I 費之可支 而챔f없商略者 凡幾 .<p옷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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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의현 사람들은 (영실)존자암을폐하면서 정의현 大族들이 惡훗

에 걸리고 또 중수하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영실)존자암의

중수를 원하고 있었는데，그 이면에는 폰자암을 통해 자연재해와 전염병

을 극복하려는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1500년경 국성재의 폐지는 한라산의 영험성을 대표하던 영실

존자암의 위상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한라산신은 水짜 •멸짜 •흉

평동의 재앙을 미리 막아주어 곡식을 두루 자라게 하고 홈뚫을 번성케

하며，119)또 재앙이 일어녔을 때 기도를 하면 도와주는 신이었다-)때)한

리산의 영험성을 비유한 것이 한라산신의 권능일 것이다，영실존자암은

이러한 한라산선을 위한 짱場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폐하자 惡훗에 걸리

고 重修하지 않아 몹짜를 당했다고 정의현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즉 국성재의 폐지로 인해 정의현 사람들은 한라산신에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察場이 필요했을 것이며，이것이 볼레오름으로 옮겨간 주요 動

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한라산신을 위한

제장인데 민간신앙으로써의 山神願와 廣壞호，순무(안핵)어사등이 치

제했던 백록담 기우단，존자암 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국

성재의 쇠퇴와 연관지울 수 있는 것이 민간의 산신묘이며，증보탐라지」

�이원진의 『탐라지초본，.金錫覆의 'Jlt羅紀年』동에서 그 폰재양상을

살필수있다

소림사 한라산선에게 제사하는 사당이다 산 아래 川 남쪽 16리에 있다

119) ，南훌錄』 권2，9月 25日E 未條 r漢堅山행文" “國王道Jj\tt딩6융典짧金尙憲 致쩡

f 漢뿔 lμ.:LW뿌 假天神炳 ↑E我民斯 흉홈無 7þ. 風F더以時 未敵敵陽 응용1ft￥~ìil
둠以之寧 해用是잦”

120) ，南樣 8Î'h iJt申 (680) 3月 208 己쩔條 「漢쫓山찢文" “國王鍾遺ê품 l司直
추 t업 致告手딩용쩔山之神 南!Æiil: 宗 水몰 jJH 힐 有파중必獲 功施斯{合 民受願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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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은 처음에 꺼E典에 동재되지 옷하여 사직단 아래의 단에서 산천 �성황

신에게 별도로 제사를 드렸다 만역 신축년(601) 어사 김상헌이 내려왔을 때

특별히 명을 받아 設흉하였다 ““숙묘 임오년(]702) 목사 이형상이 (사전

에 누락된 펼자 주)사유를갖추고 아뢰어 매년 정월 .2월 �秋 8월에 흉祝이
내려와 좋~e를 하였다 처음에는 액록담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만약 눈이 많이

내려 부득이 정상에 오르지 못할 때에는 산 중간에서 제사를 지냈고 이후 소
렴과원에 사당을 건립하였다121)

('증보탐라지J，영조 년간)

한라산신묘 南城밖 20리쯤에 있다 예전에는 願가 없었다 한라산 정상

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사람틀이 많이 얼어 죽게 되어 목사 이약통 재임 시

CJ470-1473; 펼자 주)에이곳에 창건하였다 122)

( r탐라지초본 J，184])

생종 원년(1471이 목사 이약동이 한라산신묘를 건립하였다 이에 앞서

매번 한라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사람들이 많이 열어 죽었다 이때

에 이르러 蘭훨을 小山[소산봉?;필자 주]아래에 건립하였다 I즉 산천

단이다 J 1껍)

(，탐라기년J，1918)

위 기시틀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약동 목사 재임 시에 산 아래로

옮긴 山神햄增의 성격이다 즉 1703 년 한라산이 소사에 편입되었기 때

12]) r增 liIíijt羅誌 J，濟州(收)，'폐햄，[增]小林패，“쩔漢쫓 iJJ神패 在山下州南+六
里 iw:뿔山 tJ]無께E典 山川城隔 ZI1쩡於社樓下평 萬層 辛3H 밍史 金f허憲下來時 特
命設했 짱文日 。협R퍼 王午 쨌使 李衛祚具由양文 每年 正月二月 秋八月 香

祝下來享 me tJ]R'J察於白塵 l훌 若雪深끼:得上 ~IJ察於中山 其後建폐於시、林果園中 ”

122) 'ijt 羅誌훌本 J，I齊州(쨌)，휩關J 漢뽕 1.lJ神關，“在南城外二十里 舊無關 行짱予
山頂 A 多k東死 救使 주約東時創建手此 ”

123) 얘t 羅紀年』 권2，“成宗元年 I明成化六年 l 救使李約 w:建앓용山神뼈 先是每
찢용子山頂 A 多뺏、死~是용立願휩於州南小山下 [~n L1J川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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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증보탐라지』에서언급된 소림사는 국행제의를 지내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탐라지초본』과『탐라기년』에언급된 이약동 목사가

건립한 한라산신묘는 소사에 편업되기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행제

의를 지내던 곳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원조 목사가 국행으로

치제한 한라산신묘는 사전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민간에서 치제하던 산

신묘로서，1703년을 기점으로 민간의 察場에서 국행의 察場으로 그 성

격이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주 판관을 역임했던 南九明의 이쫓뿔山패重創記 J(1714)이다 이 글은

남구명이 1713년과 1714년 察官으로 한라산에 갔을 때 願宇의 퇴락이

심한 것을 보고 高尙元으로 하여금 중창하게 한 경위를 기록한 것이

다 1241남구명이 기록한 한라산사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이약동 목사가
세운 한라산신묘를 중창했을 가능성은 았다

즉 이약동 목사가 산 아래에 건립한 한라산신묘는 민간의 찢용場이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이 시기 국성재의 기능과 영험성은 전보

다 쇠퇴했을 것이다 정의현 대족틀은 영실존자암의 중수가 잘 이루어지

지 않자 이와 같은 한라산신의 제장을 필요했을 것이고，그곳은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에서 축조된 단이 있는 볼레오름이

었을 것이다 이곳으로의 이건은 이약동 목사가 한라산신묘를 창건한

1470년 초반부터 국성재가 폐지되는 1500년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1241 r훔魔集』권3，記 「漢뽕山패重創記"“쫓E 春 *以쩔官 ;l!;깅훌쩔山先審其願宇
基地低 l륭 힘j度庫%효 四량半쩔風而所傷 '\1'上牛馬剛交錯 총뿔然 ifiîli!; i훌然而
悲 次年春 又以했官進 빠*영힘折 倚l휴有而 i뚫폈 i1*i웹生綠 視事없畢 잊섬招諸生
諸日 JftR퍼修 Ql( 둠子中誰可앞홉者 皆B 高生尙元 뼈動幹 솟日 #-ô識此A 事
可屬 3초청f허元 神올 間 얘從高* 以융執事周 1J<四面承以小宇 以찢風 ffi 蓋
以JL"융以양Ði 內外皆練E密~*榮設小옳 以安香祝 外門-間 典페EØ똥-間環
以石腦 四隔方lE可觀 g좋除찌흉찌ù'l' 똥 被以{훌w以illii영 짧室르間 '.1)仍其옳 易중以
JL 倚子벼 g卓짧홉 (4효뽑 t6 香없及찢鼎 皆備 ifiî新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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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그리고 볼레오름으로 존자암음 옮긴 후에도 정의현 사람들은

그들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증보탐라지』를 보면，

I보l 불상 1구와 함께 섬돌과 기와조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옆에 E효[펼자주 존자암 부도로 추정됨}이있는데 뚜껑을 흔들고 움직여

열어보고자 해도 열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조각구

름이 항아리 틈에서 일어나 잠깐 사이에 무수한 산봉우리를 모두 뒤덮고

구릉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데 짜 사링틀이 유람객에 의한 폐해가 고통

스러워 (;0씀을) 연못 속에 밀어 넣었다고 한다 12，1

라고 되어 있어 현재 볼레오릅 존자암의 옛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石숲의 기능이다. 석옹은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 영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r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는데 “(한라산)꼭대기에 큰 못(백록담)이 있

는데 사람이 떠들연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다 1261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온)제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오늘은날이 이미 늦었고

여기서 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40여 리가 남았는데 기는 길이 매우 험합니

다 하물며 이 산은 비록 청멍하여 구름 한 점 없는 날이라도 만약 A馬가
시끄럽게 떠들며 길을 가변 山神이 반드시 여러 날 비를 내려 (부정을)씻

어냄니다 lZ71(r남사록 J，1601)

125) r增補없짧誌 J，濟州(여0，，佛추」尊者 ffIí，“I~在漢~山폈室 其洞有石如 f용行道
狀 끓 f땅修行 j同 今移西魔外十里許 ~P大隔境也 I補l 佛像 A않與P양石J，:'옛至今留
在 :Jtf'흉有石효其높擺動而欲開꺼:能人 O훌其{종則片雲起於효問斯須之間 정웅盡千

옐與雲作 Rï 縣A 좀其遊홈之뺑 推下않 j샌긍긍 ”
126) ，신중동국여지숭랑」권38，濟州敢 山川條 漢뿔山1 “在州南느十里 其~有大

7也 AU 흐NÚ雲짧 fflR 不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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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꼭대기에못이있는데지름이수백 보가된다 대정현을거쳐 가연

험하고좁은산길하나가나오는데나무들사이를따라기어오르면정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정상에서)크게 떠들연구름과 안개가사방을 가로

막아 지척을분별할 수 없게 된다1281(，탑라지J，1653)

위 기사들을 통해 한라산신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주위에서 누가 떠들면 구름과 안개로 사방을 막고 비를 내리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를 내리게 하는 한라산신의 영험성을

민간에서 표현한 f짧일 것이다 그러므로 볼레오릅 존자햄 1 있는 부도
는 바로 한라신의 영험성을 담은 신앙의 대상물로서，산천신앙파 불교의

습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정의현 사람틀은 국성재가

쇠퇴하자 비를 내려주는 한라산신의 영험성을 부도에 부여하고 볼레오

름 존자암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후반의 흉년과 기근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당시의 재난은 17세기 소빙기적 기후 현상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재난이 주기적

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급기야 경신대기끈 (1670-1671) 이라는 가장

큰 재난이 발생한 때이대김성우， 1997: 23-27 쪽) 재난은 명백한 이상

저온현상 즉 냉해와 한파에 의한 것으로 특히 현종 원년 (166이 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지속되었다{김성우，1997: 23쪽)당시 제주의 피해상

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7) ，南홉錄 j 권2，9月 24日 rt'H~ ，“州A等齊告日 今日 B勢EÐ免 此距山]경尙띠
十餘里 行路極險 j兄此山雖 H좁明 ~휠&雲之B 若A 馬q델乎짧路 則w神必累 B下而
以洗之”

128) ，뼈羅志" 濟州쨌 山川 漢뿔山，“ 山嚴有j也 쩡數百步 由大뽑有-鳥;효A從
↑없間~緣而上若P쉴乎則雲짧四용흩 ri!R不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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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년)i:짧H의 E!t義와 大靜에 태풍이 크게 불고 소나기가 사납게 내려

서 말이 많이 죽고 백성들도 빠져 죽은 자가 있었는데，흘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1잉)

0654 년)제주에 큰바람이 볼고 비가 왔다 1301

0655 년)濟州에서 크게 눈이 내려 열어 죽은 國馬가 모두 9백여 펼이었
다 1311

(1659년)濟州島가 흉년으로 굶주리게 되어 전세의 절반을 강해 주고

銘城縣의 쌀 1천 석과 統쏠의 租 2천 석을 옮겨 보내서 구흉하

였다1321

존자암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가던 시기 제주도는 8년간 (1652-

1659) 태풍 → 한파 → 흉년으로 이어지는 큰 재난을 겪고 있었다‘당시

한라산신의 영험성은 제주 판관 남구명과 金繼重이 을병대기근 (1695 -

1699) 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계중이 말하기를 “금년(1713)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백성틀이 전

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로부터 대정현 산방악에 어떤 노인이 나

타나면 흉년이 들 조짐이라고 하였는데 금년 봄에는 두 번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산방굴에서 동남쪽으로 십여 보좀 되는 곳에 매우 큰 바위가

유달리 우뚱 솟아 있는데，그 정상은 조금 평평히여 앉을 수 있습니다 장차

홍수와 가뭄 그리고 비바람이 오려 하면 그 노인이 문득 나타납니다

특히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불 정조이고 흔들지 않으연 비가 내리거나，가

붐이 들거나，서려가 내리거 t+，우박이 내리거 t+，황충해가 생기거나，질병

129) r孝뚱홍짧 j 권9，孝宗 3年 9月 王辰條，“i齊’'1'1표義 大靜 뼈風大作 랬며暴下
馬좁多짧 人民亦有여死者 命施때典 ”

130) ，孝운寶錄j 권13，孝뚱 5年 7月 康子條，“濟州大風며”
131) ，孝宗寶錄」권14，孝宗 6年 5月 內f!i;條，“뽑州大雪國馬(束死凡九百餘~."
132) r孝宗寶짧』권21，孝운 10年 3月 Z 未條，“‘엽州짧減田租之 '1"移送짧城縣米-
千石 統쏠租二千石 以眼之 ”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건에 대한 문헌적 고찰 317

이 도는데 그 정조가 틀림이 없이 착착 맞습니다……흑자는 弼웹j佛이라

하고 혹자는 漢똥仙 A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山房폼神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물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요 몇 해 사이의 일올 들어 말씀드리면，경오년 (]690) 봄에는 오랫동안

보였는데 7월에 황충해가 들고，8월에는 바람이 불더니 마침내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갑술 (]694) . 병자년 (]696) 에도 나타났는데 이 두 해 모두 가뭄

으로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기묘년 (1699)에는 봄과 여름에 보였는데 이 해

에 전염성 열병이 크게 돌고 또 가뭄이 들어 죽은 자가 반이 넘었습니다

입오년 (]702) 과 을유년 (705) 에 나타났을 때에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정

해년 (707) 에 나타났을 때에는 가뭄과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축년 (709) 에

나타났는데 가뭉이 들었습니다 금년 (713) 에 또 나타났다하니 이전 경험

으로 미루어 보건대 몽이 덜덜 떨럽니다 ”

생각건대 한라산의 충만한 기운이 모여 神靈이 되어서는，구름을 일으키

고 비를 내려 우리 島民에게 큰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혹 하늘의 큰 변동이

나 기후에 관계되어，힘으로 (재앙을)막거나，(島民을)비호할 수 없으면

문득 그 형상을 드러내어 島民들에게 일 년 중의 득실을 미리 알게 하여

生活의 計策을 세우게 한다 ‘。l달(7월 )24 일에 동북풍이 크게 일어났

는데 - 本州의 官庸와 民舍가운데 뒤집히고 떠내려간 것이 2，650여 所

였다 民T가운데 壓死한 자 5인이고 壓傷한 자가 1인이었다 公私의 소와

말 가운데 쓰러져 죽은 367頭였고 닭과 개가 죽은 것아 58頭 의복과 세간

그릇 가운데 떠내려가고 잃어버린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 兩縣(대정•정의)

에서 民家가운데 뒤집히고 무너진 것이 821戶였고 1입)쓰러져 죽은 크고

작은 소와 말이 1491흉였다 8월 26일에는 큰 눈이 한 지{R) 넘게 내려 마침내

전에 없던 큰 죽음을 맞았으니 앞서 틀었던 말이 과연 정험이 있었다 l영)

133) 이형상의 r南줌 t흉物，(l704) 에 기록된 두 현의총호수는 2，233戶(정의현1，436
戶，대정현 797戶)이므로1713년 당시 두 현응 천체 호수의 1/3에 해딩승 H= 民戶가
피해를 입었올 것으로 보인다{'南훌博物」誌地，“稍定P넓영、倚石四옆三율 ‘11f
義在左쩔之東 둠內→里 東面十里 西而十二里 合二十二里 뼈戶→千百三十六戶

大靜在右훨之西 율內→里 束面九里 西面二里 合十二里 뼈戶七百九十七 ")

134) ，힘흉集」 권4，雜홈 r物않" “繼重日今年 ffii옳不中 民情方 '1Ml'1Ml自古大靜縣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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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내용을 요약하면，수재 �한재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려고

하면 弼動佛 �漢뿔仙 A. 山房옮神 둥으로 불리우는 어떤 노인이 산방

악에서 나타나 미리 점지해주는데 과연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남구명은 1713년 가뭄이 또다사 들자 이 노인을 한라산신으후 생각하

고 백성들을 위해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즉 한라산신의 영험

성은 경신 •을병대기근을 거치면서 石옳을 벗어나 이제는 노인의 모습

으로 대정현에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정현 사람들은 한라산신의 영험성에 의지하여 재난을 극

복하기 위해 볼레오름의 존자암을 대정현 지경으로 옮기려 했을 것이다

반면 제주목에서는 대정현과 다르게 아래와 같이 재난 극복을 위해 5월壞

神에 의지하고 있었다

房f돕 有老A見 其~~j욕 j진年今春又再見"' #，B 其狀若何 티 山房짧핑南可十

數步 有巨嚴特立 其頂稍平可坐 歲將有水부風며 其A빽I見頭했白때 힘j度如今朝
왔所用梁冠않 但搖없則其徵風 不搖則쩔며용멀용짧용흥쩔앨쩔 rÆf흥 其徵醫
훌不~ #，日異훌~f표誠{可物也日 或日 觸뺑佛 或B 漢곁efl띠A 或티 I.IJ房ffi神
末知的是何物 而各隨所見 指作名字 fRfW1:íI'1:깡 遠近異觀 以近歲言之 떳午春久見
七月뿔 八月風 途大짧 甲)3i;困子見 其年몽 皆大짧 己gp春夏見 其年大짧평且부
A死亡過半 王午ζ 쩔見 其年大水 Tîi:見 其年루且風 己표見 其年부 今年又見
推以前驗 其亦懷傳乎없 意者딩종f영5흥업W;<.氣 結而용神靈 興쫓降며 !웠惠됐島
民 而或有天變所關 時氣所係 力不能擇뽕 JlE發 ~Ij빽I露其形 先옴斯 1". 前知歲좋之
得失 ffij 동生活之計策홉者無費其§수장者엽像於山 採毛於{훌各自월뼈짧計 g↑lililj
使以下 至三물뼈印者 亦宜顧念神쩔 經理홈政 使 島老g土 不作짧흉之鬼 樓짧之
骨 ijlJ此최之際見 不可歸之於虛無 l없、ïf之域 而視以용뭘후 tIJi!I:옷 亦不可比之 f
챔健뼈뺑木怪水 iff:之屬 而指以월 l2'J徵t디審옷亦不可委之於適來適去추起 'Fi 威之
@헝 而R쟁然不講乎在A 之道也的옷 없以是語金君 용좋짧以 if、異~p쫓E 五月日
也 本月=十띠日 東北風*作 狂며俠至 初흉變作西南風 天地B용塞海水홍飛
未隊 lJl 大木顧꼈 *州官厭民舍願且漂者二千六百 1i十餘，JiJi 民丁뿔死五人 !명f용
→A 公私牛馬짧者두百六十 t頭 難大死者五十八頭 衣服뚫血漂且失者不可數
兩縣民家뼈且 JE者八百二十→戶 牛馬大小짧者→百四十九頭 八月느+六 a:;k雪
짧R 깅용용無前大殺前說果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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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일 성안의 老少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들어오}발을 여미고 말하

기를，“백성들마음에 지극한 바람이 있어 하소연 합니다-섭의 풍속이 三

姓이래로 귀신을 높이 받들어 숭배해 왔는데，城 닝쪽에 있는 廣壞호이 으

뜸[朝宗]이되고 三율의 크고 작은 촌락도 각각 펴풀이 있습니다 매번 歲

時節日 이 되면 정과 북을 울리고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깃대를 꾸민 깃발

과 갑옷을 입힌 말로 지극히 위업을 갖추어 鬼神을 플겹게 합니다 그러므

로 해상에서 만니는 재해와 바다에서 침입하는 외적이 없어 백성이 많고

살림이 녁넉합니다 한번 타파하고 불태워 버린 뒤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물 기뭉 서리 바람에 의한 재해가 없는 해가 없었는데，지난해에 이르러서

는 극심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광양신이 그 女포의 몸에 내려와 밀하기

를，‘금년에도나에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장차 뇌우와 바람으로 島民을

모조리 죽인 다음 그치겠다’라고했다합니다 백성들이 겨우 큰 죽음을 념

겨 남은 자가 얼마 없는데，금년에도 만약 거듭 흉년이 든다면 온 섬엔 진정

으로 사람과 길짐승이 없음 것입니다 청하건대 女Æ의 말을 따라주십시

오" 안타깝다 이 섬의 풍속이 귀신을 좋아하는 것이 심하여 재산을 모

두 기울여 파산하여도 몰아보고 야까워하는 것이 없다 李{뿌玉(李衝따)은

굳세고 바른 사람이다 한 번의 명령으로 타파하여，방탕하고 더러운 기운

이 움츠러들게 하고 떨어버려 깨끗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풍속 교화에 공

이 있었으.'-1-，섬사람들의 미혹함을 아직 다 없얘지는 못했다 나의 발로

써 너희들에게 뺑明하려한다 찮폐을 훼철한 것이 임오년(1702)이었다 그

러나 임오년 이전에도 일찍이 경솔년 (1670)과 신해년 (1671)에 흉년이 있었

는데 광양신이 구원하지 못했다 병인년 (1686)과 을해년 (1695) 에 慘狀이

있었는데 광양신이 구원하지 못했다 계속하여 을유년 (1705)의 홍수와 기

묘년 (1699)의 전염성 열병과 기축년 (1709)의 횡충해를 광양신이 구원하지

못했다 지난날에 영험이 없었던 것이 분명히 밝혀졌으니 앞으로 오는

일도 반드시 영험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귀신이라 하는 것은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天地造化의 신이고 그 디음이 뤘!용

벚짜의 신이고，그 다음이 社樓의 신이고 그 다음이 城뿜의 신인데 모두

바른 신이므로 천자와 제후가 각각 제사드리는 祝典이 있다… 本州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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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한라산이 神權을 주장하기 때문에

뿔上이 해마다 향축을 내려 제사지내게 한다 三 ζ 那는 죽어서 土神이 되

어 士民을 비호하기 때문에 朝家에서 혈을 세우고 願를 갖추어 보답한다

天地鬼神의 훈令은 매우 엄격하여， 결코 의지할 데 없는 귀신이 비가

오고 날을 개이게 하는 권한을 훔쳐서 豊비의 기미를 제멋대로 처단하여，

거만하게 자기 뜻대로 民間을 위력으로 억압하고 복을 내리게 하지 않는

다“135)

위의 글을 통해 보면 제주목의 광양신은 한라산신처럼 미리 재난을

알려주는 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처싸툴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島民들

에게 재앙을 내라고 심지어는 제주민 모두를 죽이고자 했던 신이었다

제주목 사람들 역시 광양당을 철폐한 후 10년 동안 온갖 재해를 겪었기

때문에 광양신의 영험성을 인정하고 었었고， 1713년 광양신이 또다시

135) ，團魔集』권4，雜著 ，AifÆ" “五月B 城中老少敎百 A 列隊而入 譯足以進日
民↑좁有至願請訴 金티 젠￥Ij於民 宜無所不從 第를之 多A!m 進 ifñ를티 島 l1i 自三
姓以來 專f히鬼神 城南廣廢堂용횡 8宗 三둠大小村各有펴 每歲 8풍節 B "，흘됐鼓{얘
酒食 R였Iít 'f' ，!';極其威짧以 tll 神 故 j每뺑風魚、之71<. 民有좁 !ff，之盛-自打破燒盡
之後 주今十年 水몽風랩 無歲不 71<. 至去年極옷。 大託里有女 Æ. 最靈異 與天神相
問答 雜鬼無거:聽命 gp，홉廣壞神降其身日 今年若不게 E됐 將大雷而以風 盡짧島

民乃 g 民홉續經大殺 않有주遺 今 "f:c; ￥i'1li; -島必無 lJW~J(請從女 Æ. 言 ↑g乎
此島之 l1i 好鬼神甚 ~~M 破 g용無所顧 'r，'李{며玉때U.i:EA -令打破 使 ií據Z 氣 짧
然 Iiili줌 其有功於風敎如此 島民之횡 狼未盡흉 太守有說 且與若앓~$~펴왔
敵 蓋在於王午 而王午以前 홈有 f용rt辛$;z떠옷 廣져종神不能救 有쩌寅 ι 갖之
慘옷 廣壞神不能救 쩌셨而有ζ 쩔之水 己9Pzlm 己표之뽕웃 廣壞神不能救 不
靈於前者 末有必靈於後 f없令若屬復 t~m히如初 無益R取預耳 종@정쟁不f듬 其
폈太守름 夫所 E엽鬼神者 有 .i:E有 !ff\ 最上天地造化之神 其次찮 i흉 t원6之神 又其
次社樓 又其次城 P훌 此神之 .i:E者 룻子諾候各有피 E典 其餘木石之*" 孤뺑之怪 ijìJ
奇좀흥之屬 $밴I!U엄*행之최g 夜띠었뿔{!('f 出이드沒 此鬼之牙g者 以本 J+I듬之 漢 fJi
山옛쫓降而 王뚫神權 故뿔上歲降香祝以피떠폼 三ζ那 ?:Æ홈土神 ilE護土民 故朝
家 f뼈設혐 R영以報톰 짖엉증흥찢용於@여土뤘뽕於피 t 無피E之神했於園 兵훌之鬼찢於樓

훌효 !:tí￥ i흥없，rH힘 E섣令甚嚴 決不 f헛無~J\z 鬼 觸 ffiH융之權 뿜앨버之機 챙
然行뼈應作威福於民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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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7~하자 판。1에 광양당의 중수를 하소연했던 것이다.그러나 제주

판관 남구명은 광양신이 경신 �을병대기큰 동안 백성틀을 구하지 못한

전례를 들어 광양당의 중수 요청을 거절한다 또 남구병은 국행으로 제

사를 지내는 선을 표神으로 1 광양신 동을 %神으로 규정하고 18세기 초

반 재난을 만나 %神에 의탁하려는 민심을 국행제의로 통합하여 바로잡

으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후반 제주지역의 재난은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와 후임 이희태 목사의 神堂復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남환박물」에 의하면，1702년 이형상 목사 부임 당시 꼬視들은 堂漢이

라 칭하며 혹세무민하고 민가의 牛馬와 논밭 동을 약탈하고 있었다，이

형상의 장계에 의해 폐단이 되었던 島民의 과중한 彼이 완화되자，음사

를 철폐하여 임금의 은혜를 기리기고자 한다 이에 이형상은 광양당을

포함한 신당 129개소와 모든 神體 철폐하였고，Æ 親틀도 면포 납부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어 많民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136) 앞서 남구명에게

을병대기근의 상횡을 알려주였던 김계중의 말에 따르면，1669년에는 전

염병이 크게 창궐하였고 이형상이 부임하던 1702년에는 큰 홍수가 있었

다 즉 이형상 목사가 신당을 철폐할 당시 제주도는 을병대기근에서 아

136) ，南술博物』誌1ti 尙~ffiE，“ 又狀양티 Æ 硬젊평짧之習 自표天下홈古所共

有ZJ힘뺑 言亦無益 所調男親女Æ 揚揚氣使 無賴Z輩稱以풀漢 표相옮쫓 其

數過千 或討食於聞맴 或홈牛於神호 村民之짧縮布及抽段者 初以鬼쌓↑Ât之 若不
出뼈메稱以鬼差 發 jZ:l효漢품*영행짧甚至於흉其牛馬其數近百 其形勢不止홉 f달
파民 fffi已 @i따歷之時 두동A 民千百찜群 處J1ß~해%者無非今짧備局回양中 變
;벼惠澤也 自今월始互相禁止 쯤其많피E各各앓激 以表其含恩戀德~ztt~誠
뺑 果於결연B 各自燒火三둠所在神堂→百二十九處 及私家@중神之物路{종嚴林
之處 Æ 행輩神衣神짧 {다t燒 t용 甚至於샘木 11'영~111H象 今無)物댐在三동守令 샤용
%윷R쌓報 又於뽕日 댄男數百齊;옳111'訴티 官用뼈布全賣於 Æ.~ ~한手gF꿇無可
備納 互相投Æ 展輕 Jît1ti 今æt章罷此짧永얘 Æ 案置짧又용除去 RU世世相禁 ^^
各勳 永廢Æ名 願용凡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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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여기에다 전염병의 장궐과 잇따른

자연재해는 제주민들로 하여금 더욱더 ~[게ie와 꾀I親들에게 의지하게 하

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l서 신당을 철폐한 이형상 목사는 f테E에 의닥하여 재난

과 전염병을 극복해왔던 제주민들에게 또 디론 대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父老들이 요청한 유능한 審藥을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보내주어 전염병을 치료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형상 목λ}가 제주 삼읍

에 천연두[효평]가 창궐했을 때 이전처럼 제주민들이 神皮을 설치하지

않고 약을 복용했다고 하여 실효를 거둔 듯하다 137) 또 다른 대안은 한

라산을 국가 사천에 오르게 한 것인데]잃)이는 품祝로서 광양뱅1서 치

제하던 漢쫓護國神의 제사를 국행제의로 대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후임 이희태 목사가 醫生을 혁파하고 찮폐를 復設케 함으로써 이형

상목사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지지 못했을 것이다 139) 이것은 10년

뒤에 제주판관으로 부입한 남구명의 ‘풍속교화에 공이 있었으나，섬사

람들의 미혹함을 아직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말에서도 보인다

137) r南동博物」 誌 itì 尙C효」깨，“父老中稍有知識者 連*흡來告日~피E!'tô" 효罷 흉용藥

不可不행 而本州審햇 每以不知藥名者 힘充差遺 願以此意양達於횡 ij)lt 稍知영용理
者 速續;쫓送 ~IJ民心머固 積홈可除 今年효평遍 j옮三뭄 而皆不設神 æ AA服
찢 tG實前古所未有之異事 ”

138) ，南숱博物」誌퍼， “찮海!홉之載於而농쨌典 名山 *111 之 iI&於小피E者 亦有禮義

漢훌山及大海 自是著稱於中土者 -依川縣名山大川之例 降香祝行똘似含事 宜
j영禮훌處如何 j앓j每}형及名山大111'<:載於小祝 亦如狀양所陳 則本州漢뿔 111及
大 j흉 依名山大川之 jjJJ j\fi行 mE~亦似合효 而漢뿔山之行피 E 亦係創始則떠짧輕

議 名 山大 111'<:載於 'J、쩌없是典福 故如雄품챔톰之 4 、，J、山亦載 r패B典 漢쩔

山以海外名 山 좁稱於中土 其表表非如 Htffi얘폼之類 則授以禮 1* 不옳屆 tGiψ彼
本州以海外 ~1]J1X !'t不得~$絡內地 而凡施設自專 옵 方之中有 此中土稱之名山

ftlj當初ïiiì없於피g典 必有曲折 " ，爾宗뤘짧』 卷38，혐운 29年 7月 쫓명條

139) ，南숱博物」誌 itì 尙않피E，“今聞 後곧者종 1)境 옆日大行神洞 又유 Æ. 횡速作神호
且罷뽑生 民皆 Mrïii.'É有等狀請寢者 而샘不少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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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 �후반 발생했던 경신 �을병대기근으로 제주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간신$써1 의탁하여 극복하그l자 하였을 것이다，이것은 17세기

중반 볼레오름 존자암이 대정현 지경으로 옮기려 한데에서 드러나고，

광양당이 철폐된 뒤에도 광양신에 의탁했던 제주목 사람들에게서도 보

인다

반면 국가에서는 지방수령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 등을 위해 행해졌던

민간신앙을 국행제의로 통합해 가면서 음사를 억제하고 유교적 통치를

강화해 나가그l자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러 察場에서 행해졌던 한라산신

에 대한 민간의 치제는，한라산이 국가사전에 편입됨으로써 위축되고

10여년 뒤 남구명이 한라산신사를 중창함으로써 국행 한라산신제에 통

합되어 이전보다 제의를 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3번에 걸친 존자암의 존폐는 불교억압 정책에 기언하는 것이기도 하지

만，더 중요한 요인은 음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존자암을 통해 평안과

안녕을 희구했던 정의현과 대정현 백성들의 요구였음이 분명해진다.

N.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라산에 있었던 존자암이 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

이 아니라，시대에 따라 이건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존자암은 영설→볼레오릉→대정현 지경 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

다 존자암이 이렇게 옮겨진 까닭음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 그리고 17세기 중후반 제주지역의 재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民

官의 대응 속에서 살펴보았다

조선 초기 국가사전의 개편은 중앙집권화와 유교적 정치의 기반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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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라는 명제 속에 불교를 포함한 전국의 민간신앙 행場을 유교식 제

의로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이러한 영향으로 한라산의

산천신앙과 습합된 영실존자암은 토관충(탐라성주충)의후원아래 존재

하다가 세종대 음사의 제한과 산천단묘의 정비과정에서 볼레오름의 존

자암으로 이건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볼레오름

존자암의 부도와 비각지로 추정된 t혈이다 17세기 중후반 발생했던 경

신 �을병대기끈으로 제주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민간신앙에 의틱하였을

것이다.이러한 이유를 들어 존자암이 볼레오름에서 대정현 지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았다 반면 국기에서는 지방수령을 중심으로 재난 극복

을 위한 민간선앙을 억제하고 국행제의로 통합하여 유교적 통치를 강화

해 나가고자 했다 한라산신사의 중창으로 대표되는 국행제의의 강회는

18세기 중후반 대정현 지경의 존자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

이다

이 글은 문헌적 고찰이라는 한계 속에서 조선시대 존자암의 위치를

비정하고，또 그 이건 시유를 밝혔기 때문에，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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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필월김

The consideration of a reason to place and move building

Jonj 없m(尊者塵) in Joseon dynasty

80ng，Mun-에*

This thesis consider the historical reason of move building Jonjaarn
(尊者魔)，and close examination of where is Jonjaarn(尊者魔) temple
site in Joseon dynasty by historical authority(典據)
Jonjaarn(尊者魔) have placed in Yeong sil(靈室)，Bole ridge(浦많찮)，

Daejeong prefectural(大靜縣)in Halla mountain as a small Bud버lÍst
temple
The reason of move building to three place that is Sejong period

policy of prohibition to counterfeit copper 잉ld altar improve in 15th
Century. Another reseon is measurers against disaster at the Jeju
island，late in the 17th century. measurers against disaster is pushed
ahead of two Direc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by the people’s
dearest wish and policy of a govemment 0떠ce to counterfeit copper
As a result，govemment Policy to counterfeit co미:>erwas accomplished

by bulding s hallarnountain-god shrine in early 18난1 century which
means decline of Buddhism and breake down of Jonjaam(尊者魔).But
the irnporant reason of Jo미aarn(尊者魔) have placed to three site as a
people’s desire in Daejeong prefectural(大靜縣)and jeongui(뺨義縣)

* Ph.D.Candidate，Departmentof History，Jeju 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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